
한인연합감리교회

사랑하는 	  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 매 시간마다 
하늘의 축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 헨리 워드 비처

The thankful heart will find, in every hour, 
some heavenly blessings.

- Henry Ward Beecher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Dear Lord 주님,

From September 2021, 9월에는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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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Reg. No. 374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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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
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
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
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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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들 �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
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
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아홉 번째 편지 � NINTH LETTER

어느 자매에게 전하는 편지 한 통을 동봉하며 : 
삶에 있어 우리의 유일한 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동봉한 편지는 00자매에게 보내는 답장이니 부디 그분께 잘 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녀는 선한 의지(good will)로 가득하지만 그것이 은혜(grace)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단번에 거룩해지지는 않지요. 나는 당신이 그 자
매를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조언(advice)을 통해, 또 그보다 좋은 모범
(good examples)을 보임으로 서로 도와야 하니까요. 때때로 제게 그녀의 소
식을 들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녀가 매우 열의(fervent)에 차 있는지, 또 순종
적(obedient)인지를요. 

삶에 있어 우리의 유일한 과제(business)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자주 기억합시다.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어리석고(folly) 헛된(vanity) 일일 겁
니다. 당신과 나는 40년 넘도록 신앙 생활(곧 수도원 생활 monastic life)을 해
왔지요. 그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보냈나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자비(mercy)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현 상태에 이르게 하신 그분
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great favours)를 베푸셨고 또 끊임 없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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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잘 못 사용하고, 완전함에 이르는 길(the way 
of perfection)에 조금밖에 다가가지 못 한 걸 생각하면 부끄럽고 혼란스럽습
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더 허락하셨네요. 그러니 진지하
게 시작하여 잃어버린 시간을 보충해나갑시다. 우리를 자애롭게(affection-
ately) 받아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자비로운 아버지(FATHER)께 큰 확신
(full assurance)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를 포
기하고(renounce), 그분이 아닌 것은 아낌없이 내던집시다. 하나님이야말로 
훨씬 가치가 있으시니까요. 영원히 (perpetually) 그분을 생각합시다. 온전히 
그분을 신뢰합시다. 나는 우리가 곧 그 결과(effects)를 보게 될 거라 믿어 의심
치 않는답니다. 그분의 풍족한 은혜(the abundance of His grace)를 받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하다면 죄 짓는 것만 남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도움(actual and continual help of GOD) 
없이는 우리 삶에 널려 있는 위험들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하여 이
를 위해 그분께 기도 드립시다. 한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께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자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분
과 함께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마땅히 익혀야 할 거룩한 습관(holy habit)을 지
니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자주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항상 똑 같은 이
야기만 한다고 하겠지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아는 가장 쉬
운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내게 다른 방책이 없기에 세상 모두에 이를 권
하겠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
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자주 그분을 생각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
랑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그분을 자주 생각해야만 한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와 함께 하는 법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주
의를 기울이기에 마땅한 주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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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째 편지 � TENTH LETTER

쉽지 않았지만 그의 결심을 꺾고, 부탁 받은 편지를 쓰며 : 
친구를 잃은 것이 오히려 새로운 사귐을 가져올지 모릅니다

00씨에게 이 글을 적겠노라 마음 먹기까지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순전히 당신과 00부인의 요청 때문이랍니다. 여기에 주소
를 적어서 그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trust)하기에 나는 매우 기쁩니다. 그분께서 이 믿음을 
당신 안에 더욱 더 키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이토록 선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00씨가 그가 겪은 상실감을 유용한 계기로 삼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
(confidence)하게 되면, 그분께서는 더 강하고 또 더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곧 
그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
시지요. 아마도 00씨는 떠나 보낸 그 친구에게 너무 큰 애착을 지녔었나 봅니
다. 우리는 친구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으뜸 원리
(the principal)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당신에게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
라 권했던 걸 기억하세요. 낮이건 밤이건, 직장(business)에서건, 심지어 쉬는 
시간(diversions)에도 말입니다. 

그분은 항상 당신 곁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홀로 두지 마
세요. 당신을 방문한 친구를 혼자 남겨둔다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무시당해도 괜찮은가요? 그러니 그분을 잊지 마시고 자주 
생각하세요. 지속적으로 그분을 숭배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죽으십시오. 이는 
크리스천(Christian)의 영광스런 임무(glorious employment)입니다. 한 마
디로 우리의 직업(profession)이기에,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나는 기도로서 
당신을 돕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당신의 벗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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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샘플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5

2

1

3

4

6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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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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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지샘플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1

2

3

1110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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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

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
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

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
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
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
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

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
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
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문제없다

성경일독/말씀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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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Family Pleasant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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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

19

26

6

13

20

27

7

14

21

28

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도

2021 September

09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디모데후서 
2 Timothy

2장 □

디모데후서 
2 Timothy

1장 □

히브리서
Hebrews
1-2장 □

빌레몬서
Philemon

1장 □

히브리서
Hebrews

9장 □

히브리서
Hebrews
7-8장 □

야고보서
James
2장 □

야고보서
James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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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

15

22

29

2

9

16

23

30

3

10

17

24

4

11

18

25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디모데전서 
1 Timothy

1-2장 □

디모데전서 
1 Timothy

3-4장 □

디모데전서 
1 Timothy

5장 □

디모데전서 
1 Timothy

6장 □

디모데후서 
2 Timothy

3장 □

디모데후서 
2 Timothy

4장 □

디도서
Titus

1장 □

디도서
Titus

2장 □

히브리서
Hebrews

3장 □

히브리서
Hebrews

4장 □

히브리서
Hebrews

5장 □

히브리서
Hebrews

6장 □

히브리서
Hebrews

10장 □

히브리서
Hebrews

11장 □

히브리서
Hebrews

12장 □

히브리서
Hebrews

13장 □

야고보서
James

3-4장 □

야고보서
James
5장 □

08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Octo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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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후서는 어떤 책인가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같은 서신은 각각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 다수의 신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지만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협력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
지만 나중에 교회 안에서 회람 낭독되다가 신약성경의 일부로 인정받게 되었고, 
훗날 서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디모데전후서는 그 첫머리(딤전 1:1,딤후 1:1)에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명확
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가 바울의 서신과 다른 것으로 보여, 바울이 아
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A.D. 
50~60년 이후 바울의 이름으로 씌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필 시기는 디
도서 소개 부분을 참고). 디모데전후서에 소개된 교회의 형식과 제도는 원시 초
대교회와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냐시오가 117년경에 보낸 
편지에서 감독과 장로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디모데전후서에서는 혼용됩니다. 
이런 내용의 차이가 받아들여졌다 해도, 그것만으로 바울의 저작권을 의심하는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디모데
전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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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쉽지 않다는 반증도 있습니다. 

왜 디모데전후서를 썼을까요?
이 책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노예나 자유인, 여자나 남자, 모든 사람들에게 예

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
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과거 및 구약성서, 유대인의 윤리 및 가정규례, 바울의 사
도직과 가르침, 헬레니즘과 로마 문화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시
아 교회에는 율법교사로 자처하면서도(딤전 1:7) 꾸민 이야기와 족보에 정신이 
팔려(딤전 1:4), 결혼을 금하고 음식을 절제하며(딤전 4:3) 부활이 이미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는(딤후 2:18)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디모데전후서가 목회자 개
인에게 보내진 편지이면서도 다른 교인들에게 회람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편지는 다른 이들의 신앙까지 뒤흔들어 놓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암적인 존
재들과 맞서, 사도 바울이 전해 준 기독교 신앙만이 참된 삶의 길임을 전하고 있
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요 내용 
•	 바울이 받은 은사(4:14)와 그의 선한 증거(6:12), 그의 소명을 디모데에게 일

깨워주어 젊은 목회자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보낸 편지입니다.
•	 에베소 교회에 퍼져 있었던 영혼을 멸망시키는 거짓된 교훈들과 맞부딪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디모데로 하여금 바른 교훈에 거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	 공중 예배 시의 바른 행실에 대한 지침을 두는 목적이 있습니다(2장).

디모데후서의 주요 내용 
•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기약이 임박한 것을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디

모데가 로마로 올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4:9,21, 참조 4:6-8).
•	 그를 권하여 바른 교리를 굳게 지키며, 거짓 교훈으로부터 변론하며, 선한 군

사로서 고난을 인내하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이 전체 서신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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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는 누구인가요?
디도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도와 복음 전

파에 협력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동반자로 예루살
렘을 함께 방문했을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을 것을 요청받았
지만, 바울은 그 요청을 막아줍니다(갈 2:1-10). 또한 디도는 고린도교회 성도
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배격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바울
보다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여(고후 2:13) 그 사정을 바울에게 보고하는 역할(고
후 7:13-14)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는 모든 문제에 자
세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디도서는 누가 썼나요?
디도서 첫머리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쓴다”(딛 1:1)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로부터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직접 썼으리라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바울의 다
른 편지들에 비해 신학적 용어나 어휘 등이 다른 것으로 보여져, 후대의 교회지
도자가 썼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디도서와 디모데전후서가 씌여진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울의 첫 번째 로마 투옥 연대는 아마 A.D. 59-61년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 연대를 60-62년, 61-63년 / 62-64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바
울이 A.D. 68년 6월에 자살한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당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
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딤후 4:21) 자기에게 오라고 편지한 것으로 보
아 디모데후서는 A.D. 67년 이전에 씌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
른 시기 A.D. 62-66년 사이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씌여졌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기록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 앞
선 시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A.D. 64년 경에 순교했다면, 목회서신의 저작 연대는 그 직전, 바
울의 로마 재억류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며,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옥살이 

디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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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씌여졌을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1) ‌�바울은 에베소와 마게도냐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딤전 1:3).
2) 그는 그레데를 잠깐 방문하였습니다(딛 1:5).
3)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쓴 후 그 다음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내고자 했습니

다(딛 3:12).
4) 디모데후서를 쓴 다음 바울은 로마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디도서와 디모데전후서에 초대교회와 다른 분명한 교회의 직제가 보여
지는 것을 근거로 바울의 사후 그의 이름을 가지고 보내진 편지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디도서는 왜 썼을까요?
기독교가 확산되어 가던 1세기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의 질서가 자리 잡지 않

은 개척교회와 비슷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조직하는 일에서부터 성도들
을 격려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수하며, 이단자를 배척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새 교회를 목회하는 이들이 해결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요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을 설명한 다음(딛 1:1-3) 바울은 목회자인 디도가 그레데섬에

서 해야 할 일들을 상세히 일러줍니다.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을 장로로 임명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실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감독으로 임명할 것을 당부
합니다(1:4-9). 

누구를 헐뜯거나 싸움을 하지 말고 온순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온유하
게 대하도록 신자들을 가르칠 것을 권면합니다(2장). 

그리고 그레데에서 일을 대신 맡아 볼 사람이 거기에 도착하여 인계를 맡게 되
는 대로 바울에게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3:12). 전체적으
로는 회중, 개인, 가정, 그리고, 사회관계에서의 성결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데 
필요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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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서신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인가요?
빌레몬서는 신약성서 열여덟 번째에 나오는 편지로 디도서 

다음에 나오며, 13개의 바울서신 중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1:1-2)의 기록
을 따라 ‘빌레몬서’가 이름이 되었으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속합니다. 

누가 언제 이 서신을 썼나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는 오네시모와 아킵보가 같이 언급된 골로새서(골 4:9, 

17)와 유사한 점이 많아 바울의 친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
의 문체, 논증구조 등으로 다수는 바울의 저작설을 인정합니다. 집필 시기에 대
해서는 바울이 어디서 감옥살이를 했는지에 따라 추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바울
은 가이사, 로마, 에베소 등에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에베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면 58년경, 그 외 다른 감옥이라면 그보다 5년쯤 뒤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의 학자들은 노예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서 도망쳐 숨어 지내기 좋은 항구도
시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바울을 만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노예 오네시모가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이자 자유인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부탁하려고 이 편지를 보
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도 자유인도 한 몸이라는 신앙고백의 실천을 요
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혀 있는 자신의 현실을 알리
면서,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다’(몬 1:1-
25)고 밝힘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로서 오네시모를 새롭게 대해줄 것을 권
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잊기 쉬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
움을 바라기 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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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를 굳건히 믿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단점
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떠올리면서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편지입
니다. 이런 마음에서 바울은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님 안의 한 형제로 받아
들일 것을 요청하면서 빌레몬에게 끼친 빚과 손해를 바울 자신이 직접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어떤 이유로든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서로이어주
고 부드럽게 만드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편지입니까?
히브리서는 서신이라고 하지만 설교집에 가까운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바울서신들은 보통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띄운다는 
인사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문, 그리고 축복과 안부 인사를 동반한 맺음말
로 구성되는데, 히브리서는 끝맺는 부분만 서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형식적
으로 서신이라고 특정하지 못하면서도 전통적으로 바울서신의 일부로 인정받
아왔고, 특별히 유대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이 다시 율법의 전통
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기에 ‘히브리서’란 이름이 붙게 되
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다른 바울서신과 달리 누가 썼다는 말이 첫머리에 나와 있지 않아, 여러 사람

들이 저자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에 문체도 다르고, 신학
적인 주제나 그 설명하는 방식도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과 함
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 고린도에서 천막일을 하며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
라, 그리고 다른 동역자 에바브로와 실라 등의 인물을 저자로 제안되었지만, 어
느 경우에도 확증은 없습니다.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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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저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 쓰여진 시기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A.D. 

95-96년경에 쓰여진 클레멘스 1서에 히브리서의 내용이 인용되는 것으로 보
아, 늦어도 95년 전 이미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직접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이들을 거쳐 전달되었다는 내용(히 2:3)으로 보아, 60년 이
전에 집필되지 않았을 거라 추측됩니다. 다른 학자들은 히브리서 12:1 이하에 
언급된 사건이 도미티아누스 황제(81-90년) 때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대박해를 
말하는 것 같다고 보아서, 80-90년경에 쓰여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썼을까요?
히브리서 12:1 이하에 언급된 시련이 박해의 시기를 말하고 있기에, 핍박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배교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을 북돋워주기 
위해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생활을 해온 연륜이 있지만,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모임에 자주 빠지고 선행과 봉사 생활에서 멀어지는 나
태한 신앙 행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순종
하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통해 드러난 구원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을 일깨워 줍니다. 그럼으로써 신앙
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행과 사랑을 실천해 나
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아들 예수(1:1-13)
•	 형제들과 같이 되신 예수(1:14-2:18)
•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3:1-5:10)
•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 예수(5:11-10:39)
•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 예수(11: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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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서신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가요?
신약성경에서 바울서신과 계시록을 제외한 서신서들은 공동 

서신(The Catholic Epistles) 또는 일반 서신(The General Epis-
tles)이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유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한 교회나 개인이 아
니라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졌기에 공동/일반 서신이라
고 부릅니다. 그러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에 의해 기록된 공동 서신서들은 
각각 그 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4세기경 베드로전서와 요한1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였으며, 다른 서신들은 6세기경에 이르러 모든 교회에서 신약성
서의 정경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첫 번째 공동 서신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1:1)는 구절을 근거로 “야고보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최초의 교부 오리겐은 이 서신의 저자를 ‘사도 야고보’라고 밝힙니다. 이후 유

세비우스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행 15:13, 21:18)며 “주님의 형
제”(갈 1:19)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약 1:1)이라
고 간략하게 소개한 그는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약 1:25)을 지키라는 내용과 
함께 유대 전통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야고보(행 15:13-21, 21:18-24)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의 설교와 문체가 서로 비
슷하지만 서간의 희랍어 문체가 갈릴리 출신치고는 너무 유창할 뿐 아니라, 주님
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 ‘율법의 효력’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믿음과 행동을 다루는 점을 들어, 익명의 저자가 야고
보의 이름을 빌어 집필한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언제, 왜 썼을까요?
야고보서의 집필 연대는 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

다. 주님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썼다면 순교하기 전 62년-67년 사이로 추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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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러나 차명서한이라면,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에 집필되었
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도 없었지만 도시
와 농촌, 직업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
서 사람들의 생김새나 차림새를 보고 박대하거나, 선행은 뒷전에 밀쳐
놓은 채 믿음만이 최고라는 환상을 갖는 교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야고보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따뜻하
게 맞이해야 하며,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권면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1:1-27)
•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2:1-26)
•	 혀를 다스리고 화평을 위해 일하는 사람(3:1-18)
•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십시 (4:1-17)
•	 믿고 구하는 기도(5:1-20)

참고도서

해설성경 (독일성서공회) / 대한성서공회, 뉴인터프리터스 스터디 성경 / 애빙돈, 신약성서개론 / 

대한기독교서회, 공동번역 성서해설 / 성서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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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
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
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
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
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
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
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
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의 헛됨을 강조하며, 오직 그리스도
의 은혜와 긍휼하심 만을 증거할 것을 교훈 함으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으로 행실을 바르게 할 것
을 교훈합니다.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The mediator 
between us and God

디모데전서 2:1-7

디모데전서 1 Timothy
1-2장

01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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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First of all, then, I urge that supplications, prayers, inter-
cessions, and thanksgivings be made for all people, 

2 for kings and all who are in high positions, that we may 
lead a peaceful and quiet life, godly and dignified in every 
way. 

3 This is good, and it is pleasing in the sight of God our Sav-
ior, 

4 who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5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6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which is the testimo-
ny given at the proper time. 

7 For this I was appointed a preacher and an apostle (I am 
telling the truth, I am not lying), a teacher of the Gentiles in 
faith and truth.

Apostle Paul emphasized to Timothy the worthlessness of 
false doctrines, admonished him to testify only the grace and 
mercy of Jesus Christ, and exhorted him to win the spiri-
tual war by adhering to faith and good conscience. He also 
exhorted saints to behave righteously with holiness only in 
Jesus Christ. 

1 Timothy 2:1-7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보여주
시고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5-6)
What had Jesus done and 
shown as the mediator?
(2:5-6)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역할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If we were to play the role of 
the mediator like Jesus, how 
would we do i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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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NY)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 유화성(NY)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수 있었는
가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
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길은 우리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
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두둔하는 대신에 인류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언자요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
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중보는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위대합니까? 예
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이 위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
고, 동시에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져 있습니다. 죄인에 대
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푸셨습니
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푸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의로움의 요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하였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call Jesus our mediator? It refers to how 
Jesus was able to become our mediator in front of God. Here 
lies a very important truth. The way that Jesus became our 
mediator was because Jesus had taken up the burden of pay-
ing for our sins. 
In front of God, Jesus was crucified on cross to carry the bur-
dens of our sins rather than taking the side of man, thereby 
becoming our prophet and mediator. There is no more import-
ant mediation than this. Which is greater? Was Jesus’ taking 
sides with us greater? Or was Jesus’ taking up the burdens of 
our sins instead of us greater? 
The cross on which Jesus was crucified contains the wrath of 
God toward sinners but at the same time the cross contains 
the love of God for sinners. The wrath of God toward sinners 
relented on the cross of Jesus. The regrets of God toward 
sinners relented completely on the cross of Jesus. The de-
mand of righteousness of men was also completely resolved 
on the cross of Jesus. 

십자가로 행하신 중보 
Mediation by means of the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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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92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
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
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
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
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
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이므로 직분
자를 잘 세워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집사직의 자격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짓 교훈을 좇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면서 거짓 교훈에 대해 경계할 것을 명하고, 디모데 
자신이 목회자로서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항상 경건에 이
르기를 연습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버릴 것이 없는 
신앙의 삶
Faithful life of 
which nothing 
is to be rejected 

디모데전서 4:1-10

디모데전서 1 Timothy 
3-4장

02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130



Reading insight  

1 Now the Spirit expressly says that in later times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by devoting themselves to deceitful 
spirits and teachings of demons, 

2 through the insincerity of liars whose consciences are 
seared, 

3 who forbid marriage and require abstinence from foods 
that God created to be received with thanksgiving by those 
who believe and know the truth. 

4 For everything created by God is good, and nothing is to be 
rejected if it is received with thanksgiving, 

5 for it is made holy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6 If you put these things before the brothers, you will be a 
good servant of Christ Jesus, being trained in the words of 
the faith and of the good doctrine that you have followed. 

7 Have nothing to do with irreverent, silly myths. Rather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8 for while bodily training is of some value, godliness is of 
value in every way, as it holds promise for the present life 
and also for the life to come. 

9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deserving of full acceptance. 

10 For to this end we toil and strive, because we have our 
hope set on the living God, who is the Savior of all people, 
especially of those who believe. 

Apostle Paul asserted that the church was the house of God and 
the pillar and ground of truth. He exhorted about necessary qual-
ifications for overseers and deacons so that good church officers 
would be elected for vital ministry. As Paul prophesied that follow-
ers of false doctrines would appear, he admonished to guard against 
false doctrines, and commanded Timothy to always practice holi-
ness so that his spiritual authority as a clergy would be enhanced. 

1 Timothy 4:1-10

버릴 것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4:3-5)
How can we live a faithful life 
as if nothing is worth throw-
ing away? (4:3-5) 

감사와 말씀과 기도의 삶이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의 길이라는 교훈
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anksgiving, the Word, and 
prayer are the doctrines as 
the way of life of which noth-
ing is worth throwing away. 
Do you agre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13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우리감리교회, 김동현(NY)
웨체스터중앙교회, 김철식(NY)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탕주의로 흘러가도 곤란합
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금지하는 율법주의
나 금욕주의에 빠져도 곤란합니다. 믿음이 균형을 잃어서 결혼과 음식
마저도 거절하려 했던 당시 교회처럼, 잘못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거절
하려고만 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배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고 오직 
자기만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독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거절하고 환경도 거절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거절해 버리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될 위험이 우
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보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합니다.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
은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
음은 인생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줍니다. 내 모
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줍니다.

It would be no good if our faith journey drifted into debauchery 
allowing all things. On the other hand, it would be equally bad 
if we indulged in legalism or asceticism which unconditionally 
rejects and denies everything. When faith lost its balance, 
some of the early churches abstained from marriage and cer-
tain foods. Likewise if we went astray, we would fall into the 
danger of rejecting everything. 
We may fall into exclusivism. We may fall into self-righteous-
ness thinking that we are the only ones good and beautiful 
while all others are bad. Not only that, but the danger always 
lies within us that we may become negative and passive peo-
ple rejecting everything, that is, rejecting everybody with 
whom we do not agree and rejecting our environment. 
Today’s scripture encourages us to view the world, ourselves, 
and others from a different angle. “Nothing is to be rejected” 
is the Gospel of the Gospels. God says that nothing is to be 
rejected. The Gospel provides people the capability to live life 
actively and positively and the capability to interpret my entire 
life as the grace of God. 

복음 중의 복음  
The most important directive in the Gospel

333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333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7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
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
니라 

18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
땅하다 하였느니라

19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
이요 

20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21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
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22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23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24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
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25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
도 숨길 수 없느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과부와 장로들에 대한 대우 등
의 행정적인 일들에 대해 교훈하여, 어떤 일이든지 편벽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합당하게 행하여야 함을 
교훈합니다.

새317장(통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Those who labor 
to teach the Word

디모데전서 5:17-25

디모데전서 1 Timothy
5장

03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534



Reading insight  

17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nsidered worthy of 
double honor, especially those who labor in preaching and 
teaching. 

18 For the Scripture says, “You shall not muzzle an ox when 
it treads out the grain,” and, “The laborer deserves his wag-
es.” 

19 Do not admit a charge against an elder except on the evi-
dence of two or three witnesses. 

20 As for those who persist in sin, rebuke them in the pres-
ence of all, so that the rest may stand in fear. 

21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and of the elect 
angels I charge you to keep these rules without prejudging, 
doing nothing from partiality. 

22 Do not be hasty in the laying on of hands, nor take part in 
the sins of others; keep yourself pure. 

23 (No longer drink only water, but use a little wine for the 
sake of your stomach and your frequent ailments.) 

24 The sins of some men are conspicuous, going before them 
to judgment, but the sins of others appear later. 

25 So also good works are conspicuous, and even those that 
are not cannot remain hidden.

Today’s scripture is the exhortation about the attitude toward 
members of the church and administrative issues regarding 
the treatment of widows and elders of the church, and the 
admonition about how to properly behave without prejudice 
to all things to serve the will of God and for the sake of the 
virtues of the church. 

1 Timothy 5:17-25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리더
들을 배나 존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5:17-18) 
Why should we treat leaders 
with double honor in our faith 
community? (5:17-18) 

흔히 신앙생활을 함께 불타는 아
궁이의 장작불로 비유하는데, 무
슨 의미일까요?
Often the wood burning in 
the stove is used as a parable 
for our faith journey. What is 
the deeper meaning?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53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퀸즈중앙감리교회, 이요섭(NY)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NY)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리더들을 존경해야 합니까? 주님이 위임하신 
직분이니 그렇습니다. 말씀의 리더를 존경하는 것은 주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존경하는데, 주님의 말씀으
로 가르치니 더욱 존경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존중히 여기는만큼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존경하는 만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 말씀 리더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사
람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사람이라 했습니다. 
곧 리더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 주신 영혼을 어떻게 지켰는지 보고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그렇
게 그날 우리들이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으로 주님께 보고되기를 간절
히 원합니다. 
장작은 함께 있어야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신앙의 불이 꺼
지고 맙니다. 신앙성장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Why should we respect the leaders of the Word in our church? 
It is because the leaders are appointed by our LORD. To re-
spect the leaders of the Word is to respect the LORD. As we 
respect our teachers who teach their own thoughts, it is more 
proper to respect teachers who preach the Word of the 
LORD: as much as teachings are accepted as respected and 
as much grace is received as respected. 
Why should we obey the Word of God preached by the lead-
ers of the Word? They are the people who protect our souls. 
The leaders are accountable people in front of God. In other 
words, the leaders are to report in front of God how they 
managed to protect the souls of those who were entrusted to 
them. “Dear LORD, so-and-so did obey and follow your 
word.” We hope and pray that the report card of the leaders 
would say that we did obey and follow the Word of God. 
The wood to be burned needs to be bundled together to burn 
forcefully. If we try to live by ourselves, our religious fire would 
easily extinguish. The growth of our faith is only possible in 
the midst of our relationships with others. 

말씀의 은혜를 받는 방법 
How to receive the grace of th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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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373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 September

3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
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
니하면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
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
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
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
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
이니라

9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
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
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
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
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하면서, 재
물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의 길을 저버리는 자들에 대해 경계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
기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경건의 비밀은 
자족에 있다
The secret of 
godliness is 
in contentment. 

디모데전서 6:3-12

디모데전서 1 Timothy
6장

04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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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3 If anyone teaches a different doctrine and does not agree 
with the sound words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teach-
ing that accords with godliness, 

4 he is puffed up with conceit and understands nothing. He 
has an unhealthy craving for controversy and for quarrels 
about words, which produce envy, dissension, slander, evil 
suspicions, 

5 and constant friction among people who are depraved in 
mind and deprived of the truth, imagining that godliness is a 
means of gain. 

6 Now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7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the world. 

8 But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will be 
content. 

9 But those who desire to be rich fall into temptation, into a 
snare, into many senseless and harmful desires that plunge 
people into ruin and destruction. 

10 For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It is 
through this craving that some have wandered away from 
the faith and pierced themselves with many pangs.

11 But as for you, O man of God, flee these things.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steadfastness, gentle-
ness. 

12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Take hold of the eternal 
life to which you were called and about which you made the 
good confession in the presence of many witnesses.

Apostle Paul instructed Timothy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admonished him to guard himself against those who 
betray their faith journey by falling into the temptation of 
worldly materials, commanded him to wait for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exhorted him not to lose his 
mind for vanity of the world.

1 Timothy 6:3-12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9-10)
What results from the desire 
to get rich and the love of 
money? (6:9-10) 

스스로 “나의 삶에서 물질은 주
인이었는가? 아니면 도구였는
가?” 질문해 봅시다.
Let us ask ourselves this 
question. “Was the material 
gain the master of my life? Or 
just an instrument?”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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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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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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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데이튼한인연합교회, 이승필(OH)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 유보현(OH)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족이라고 말합니
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족”을 자신의 삶에 “안주” 하
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
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
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달란트로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우
리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재정적 실수가 단순
히 물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므로 자족하
는 마음을 잃고, 경건을 잃으므로 초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정적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수 있고, 경건이 회복되면 올바른 물질
관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Being satisfied with what one has in life is called contentment 
in the Bible. But we must not confuse “contentment” with 
“complacency”. Contentment does not make us powerless but 
encourages us to do our best with what we have and with 
thanksgiving. 
God did not give us all the same talent and gift. That is up to 
God. But how we live with our God-given talent is up to us. 
The financial mistakes we experience in our lives are not sim-
ply matters of material problems. Instead, they are often 
caused by losing godliness and contentment which in turn are 
caused by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Therefore we need to know that the solution for our financial 
matters does not lie in the material itself but in the restoration 
of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the restoration of our right 
spiritual ethics. Broken relationships can be restored, and if 
our godliness is restored we can regain the right perspective 
toward worldly materials. 

자족과 경건의 상관관계 
Relationship between contentment and god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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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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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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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요즘은 예배로 모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기
입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한 뜻밖의 은혜를 누립니다. 생각보다 집중하여 예
배드리게 되고, 교회로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간절함으로 더욱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되
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배의 시간을 놓쳐도 나중에라도 다시 드릴 수 있으
니 다행이고, 재차, 삼차 예배와 설교 말씀, 찬송을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동안 예배
는 한번 드리고 지나가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두고두고 보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
하긴 하지만, 빈익빈 부익부의 느낌, 즉 영상장비가 화려한 교회는 마치 한편의 작품을 보
듯이 세련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서,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교회는 왠지 의문의 
1패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만큼 실망스럽고, 그런 실력자를 갖지 못
한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도 우리 교
회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에 실력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영상장비가 순식간에 업그레이
드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구원받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교회의 아쉬운 이야
기를 많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영상 예배를 유튜브로 감상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교회들마다 너무 
비슷하다는 느낌입니다. 오프라인의 예배에서는 좀 전통적인 예배, 좀 컨템퍼러리한 예
배, 다양한 예배 순서 등으로 교단의 특징, 교회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영상 예배는 많이 
비슷합니다. 찬양팀, 기도, 영상 특송, 설교, 기도, 축도...

영상으로 보여지는 예배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넘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함
께 모여 예배드릴 때의 분위기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over-
whelming experience를 경험하는데, 온라인 예배는 아직은 낯섭니다.

온라인 예배의 아쉬움
장학범 목사(그레이스 벧엘 감리교회)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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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사순절의 정점으로 다가가면서 주의 만찬이 요즘 우리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성만
찬이 유효한가?
우리 연회에서는 감독님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허락을 해서 독특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성만찬을 진행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교단의 색채가 이 논쟁에서 드러납니다. 좀 보
수적인 경향과 진보적인 경향의 주의 만찬 해석에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요한 웨슬리의 방법이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웨슬리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라고 
할 정도로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서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상대적으로 성찬에 대해서는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 온라인 성찬을 하기 위해
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님의 임재 부분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이미 화체설, 공재설, 영적 
임재설, 상징설 등 기독교 역사 속에 뜨거운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성만찬에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웨슬리는 성찬식이 불가능할 때는 애찬식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가 부재중일 때 공
동식사의 개념으로 애찬식 (Love Feast)를 허용해서 성찬의 의미를 염두에 두며 애찬식을 했습니다.
온라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얻어지는 위로, 다행, 감사의 부분이 있지만, 온라인 성찬을 할 경우에 또 
대답해야 하는 질문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없어져도 온라인 성찬이 가능할 것인가?’ ‘성직
자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 인가?’ 좀 더 구차한 질문을 하자면, ‘앞으로 이 상황이 없어지더라도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찬으로 신앙생활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성찬식은 목회적 돌봄이라는 차원에서는 지지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이 상황에서 어
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대안적인 이유라면 재고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성찬을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신
비한 일은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온라인 성찬을 
시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애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함께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방법
도 훌륭하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편리함보다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
리라 믿습니다.

454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
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
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
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
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
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
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
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을 격려하고, 구원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음을 부끄
러워하지 말 것을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자가 자신
을 배신했음을 밝히면서, 오네시보로의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께
서 그를 축복하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God served by 
our ancestors 

디모데후서 1:1-8

디모데후서 2 Timothy
1장

06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746



Reading insight  

1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ccord-
ing to the promise of the life that is in Christ Jesus, 

2 To Timothy, my beloved child: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Lord.

3 I thank God whom I serve, as did my ancestors, with a clear 
conscience, as I remember you constantly in my prayers 
night and day. 

4 As I remember your tears, I long to see you,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5 I am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a faith that dwelt first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your mother Eunice and now, 
I am sure, dwells in you as well. 

6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n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of my hands, 

7 for God gave us a spirit not of fear but of power and love 
and self-control. 

8 Therefore do not be ashamed of the testimony about our 
Lord, nor of me his prisoner, but share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Paul encouraged Timothy in his sincere faith, emphasized the 
grace of God leading to salvation, and exhorted him not to 
be ashamed of travails caused by the Gospel. Paul revealed 
that everyone in the province of Asia had deserted him and 
implored God to bless the devotion and faithfulness of One-
siphorus. 

2 Timothy 1:1-8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의 이
름은 무엇입니까? (1:5)
What are the names of Tim-
othy’s mother and his mater-
nal grandmother? (1:5) 

1세대 신앙인들의 모습과 대대로 
물려받은 신앙인들의 특징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What are the traits of the first 
generation believers who are 
the new converts and those 
of believers who inherited 
faith from their ancestor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474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벧엘국제연합감리교회, 이시용(OH)
새생명연합감리교회, 이병희(OH)
목회자를 위한 기도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이어받은 신앙과 함께 
바울로부터 전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즉 유
산으로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부모가 평생을 땀 흘려 일구어 놓은 포도밭을 유산
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젊은이는 포도밭을 더욱더 발전시킬 것을 다짐
했습니다. 사방이 튼튼한 울타리로 둘러쳐진 포도밭을 보면서 문득 울
타리를 없애 버리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으면 더 많은 포도를 수확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밭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울타리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포도밭의 포도나무들은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울타리를 베어버
리자 사람과 짐승들이 마음대로 포도밭에 들어와 나무를 짓밟았기 때
문입니다.
젊은이는 그제야 깨달었습니다. 비록 포도가 열리진 않지만, 포도밭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도 포도나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According to today’s scripture, Timothy inherited his faith from 
his mother and grandmother and yet he was also evangelized 
by Paul and became a Christian. In other words, his faith was 
inherited from his ancestors. 
One young man inherited a vineyard that was built by his par-
ents with their sweat and labor for all their lives. He asserted 
his resolve to improve and enhance the vineyard. The vineyard 
was surrounded by well-built fences and a thought occurred 
to him that if the fences were removed and more vines plant-
ed instead then he could harvest more grapes. 
Thus the young man removed all the fences surrounding the 
vineyard. But the vineyard gradually lost trees. Because when 
the fences were removed, people and animals freely entered 
the vineyard and destroyed the vineyard. 
The young man then realized although the grapes do not grow 
on the fences themselves, the fences are as important as the 
vineyard itself because they protect the vineyard. 

전통의 울타리를 허물지 말라 
Do not destroy the fences of tradition

494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494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7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8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
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
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
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11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
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14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
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
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될 것과,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깨끗케 하
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헌신할 것을 교훈했습
니다.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To offer oneself 
to God

디모데후서 2:7-15

디모데후서 2 Timothy 
 2장

07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150



Reading insight  

7 Think over what I say, for the Lord will give you under-
standing in everything. 

8 Remember Jesus Christ, risen from the dead, the offspring 
of David, as preached in my gospel, 

9 for which I am suffering, bound with chains as a criminal. 
But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10 Therefore I endure everything for the sake of the elect, 
that they also may obtain the salvation that is in Christ Jesus 
with eternal glory. 

11 The saying is trustworthy, for: If we have died with him, 
we will also live with him; 

12 if we endure, we will also reign with him; if we deny him, 
he also will deny us; 

13 if we are faithless, he remains faithful--for he cannot deny 
himself.

14 Remind them of these things, and charge them before 
Godnot to quarrel about words, which does no good, but on-
ly ruins the hearers. 

15 Do your best to present yourself to God as one approved, a 
worker who has no need to be ashamed, rightly handling the 
word of truth. 

Paul admonished Timothy to be a faithful soldier of Je-
sus Christ and a trusted workman approved by God, to be 
cleansed of himself, and to dedicate himself to become a 
worthy instrument of God. 

2 Timothy 2:7-15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행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2:14-15)
What are the things we must 
do in order to offer ourselves 
to God? (12:14-15) 

주위에 참으로 자신을 드리며 헌
신하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그
들의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
니까?
As we think of those who 
truly dedicate themselves to 
God, what kind of traits do 
they hav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515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 이근상(OH)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현석(OH)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캐스퍼라고 하는 스위스의 작은 시계 공장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 시계가 잘 안 팔려 부도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점잖은 신사
가 와서 시계를 사갔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신이 나서 이젠 되는구
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이 시계를 산 후 하는 말이 “며칠 전, 옆집에
서 시계를 샀는데 그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캐스퍼가 옆집의 그 시계
를 고쳐 주고는 손님에게 판매한 시계를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를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복되지 못한 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손님이 이틀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는 무역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계를 사다가 팔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것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그마치 2년 
치를 계약했습니다. 
일꾼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There was a gentleman by name of Kasper who was the 
owner of a small watch factory in Switzerland. But the sale of 
his watches was weak and his business was facing bankrupt-
cy. One day a gentleman came and bought a watch. The 
owner’s son was with him and thought their business may be 
picking up. The gentleman who just bought the watch said, “I 
bought a watch several days ago at the store next door but 
the watch stopped running.” Mr. Kasper asked the customer 
to show him the watch that was broken, repaired it, and gave 
him a refund for the watch Mr. Kasper just sold him. 
Mr. Kasper’s son was watching all these on the side and got 
angry at his father. Mr. Kasper responded, “There is money 
that is a blessing when received, but there is money that is 
not a blessing when received.” Two days later the customer 
returned to Mr. Kasper and said, “I am a trader. I have ago-
nized over which watches I should buy for my trade business 
and I decided to buy yours.” And he contracted to purchase 
two-years worth of watches. 
We must never forget that our standard of servanthood is 
“before God.”

헌신은 거룩한 투자다 
Dedication is a Holy Investment

535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535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
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세의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로부터 돌아서서 오
직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의 말씀입
니다. 바울은 구원과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서 성경 말씀을 제시
하면서, 그 말씀을 배웠으니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The wisdom that 
leads to salvation 

디모데후서 3:10-17

디모데후서 2 Timothy
3장

08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554



Reading insight  

10 You, however, have followed my teaching, my conduct, 
my aim in life, my faith, my patience, my love, my steadfast-
ness, 

11 my persecutions and sufferings that happened to me at 
Antioch, at Iconium, and at Lystra--which persecutions I en-
dured; yet from them all the Lord rescued me. 

12 Indeed, all who desire to live a godly life in Christ Jesus 
will be persecuted, 

13 while evil people and impostors will go on from bad to 
worse, deceiving and being deceived. 

14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firmly believed, knowing from whom you learned it 

15 and how from childhood you have been acquainted with 
the sacred writing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
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16 All Scripture is breathed out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
teousness, 

17 that the man of God may be competent, equipped for ev-
ery good work.

Today’s scripture is the declaration that salvation is only pos-
sible when we live in the truth of Christ by rejecting ungodly 
living in the last days of the world. Paul affirmed the Holy 
Scripture as the standard for salvation and holy life. Since we 
have learned the Word of the Scripture we must live what 
we learned and affirmed. 

2 Timothy 3:10-17

성경의 유익함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3:15-17)
What does today’s scripture 
say about the usefulness of 
the Scripture? (3:15-17) 

3장16절 말씀을 한번 외워봅
니다. 
Let us memorize 2 Timothy 
3:16.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555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 TBS(OH)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장이준(OH)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어느 권위 있는 연구소나 성경학
자가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지상의 교회가 성경을 정
경으로 인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
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곧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기록자들은 단지 통로로써 쓰임 받은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사람을 단지 글 쓰는 기계처럼 사용하신 것
이 아니라 그들의 기질과 지식과 경험 등을 모두 활용하셔서 기록하셨
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의 씨앗이므로 이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The fact that Scripture is the Word of God is not because 
some Biblical scholar or research institution approved it and 
not because some church on earth approved it as the canoni-
cal Bible. The approval by men does not make Scripture the 
Word of God. Scripture is the Word of God because the Bible 
itself affirms so.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that is, because people who 
were moved by the Holy Spirit recorded it. That is why it is the 
Word of God. Therefore, the author of Scripture was not man 
but the Holy Spirit. The men who recorded it were just elected 
instruments of God. But I believe the Holy Spirit moved the 
authors to utilize their traits, knowledge, and experience, not 
just their mechanical skills, to record Scripture. 
More than anything, the Word of God is the seed of eternal 
life. Because the Word carries the seed of eternal life, those 
who believe in the Word will have eternal life. 

영생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that is the seed of eternal life

575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575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
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
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
져오라 

14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
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
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
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
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
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
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
쓸 것을 명하면서 유언과 같은 간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
을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하게 되었음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남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사람
Those who do not 
pass blame to others 

디모데후서 4:9-18

디모데후서 2 Timothy
4장

09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958



Reading insight  

9 Do your best to come to me soon. 

10 For Demas, in love with this present world, has deserted 
me and gone to Thessalonica. Crescens has gone to Gala-
tia,Titus to Dalmatia. 

11 Luke alone is with me. Get Mark and bring him with you, 
for he is very useful to me for ministry. 

12 Tychicus I have sent to Ephesus. 

13 When you come, bring the cloak that I left with Carpus at 
Troas, also the books, and above all the parchments. 

14 Alexander the coppersmith did me great harm; the Lord 
will repay him according to his deeds. 

15 Beware of him yourself, for he strongly opposed our mes-
sage. 

16 At my first defense no one came to stand by me, but all de-
serted me. May it not be charged against them! 

17 But the Lord stood by me and strengthened me, so that 
through me the message might be fully proclaimed and all 
the Gentiles might hear it. So I was rescued from the lion’s 
mouth. 

18 The Lord will rescue me from every evil deed and bring 
me safely into his heavenly kingdom. To him be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Paul gave Timothy the charge to preach the Wor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and also gave his testimony as if leaving 
his will. Paul mentioned how he faced the danger of death 
but was rescued by God and was able to continue to spread 
the Gospel widely to gentiles and declared the glory be to 
God.

2 Timothy 4:9-18

누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누
가 바울 곁을 지켰습니까?
(4:10-11)
Who deserted Paul and who 
stayed with Paul? (4:10-11) 

바울의 자신의 곁을 떠난 자들을 
향한 두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
까? (4:14, 16)
What were the two distinct 
attitudes of Paul when he 
experienced desertion by his 
followers? (4:14, 16)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595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마당연합감리교회, 이송원(OH)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 성신(OH)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주님께 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당부하며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그중에는 바울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 사람의 이름도 나오고 괴로움을 안겼던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기쁨을 주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
름들이 나옵니다.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나와 연관이 있었던 사람들을 떠올릴 때 누
군가는 섭섭하고 아쉬움으로 가득하며, 어떤 이는 가슴이 답답하고 그 
힘들었던 시절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기억조차 하기 싫은 사람
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
았나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생을 후회하며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
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시기를 살고 있는 바울에게 삶을 포기하거나 원
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킨 군사답게 바울은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주실 면
류관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n Paul’s letter to Timothy he told Timothy that he was ready 
to go to the LORD. In the latter part of the letter, Paul said to 
Timothy, “Do your best to come to me quickly” and then listed 
many names. Among the names, there were some who dis-
appointed him, and others who made him suffer, but many 
more of them who were warm to him and who gave him joy. 
When we reflect on our past and on people who came in con-
tact with us, some were disappointing and some left us with 
lingering regrets. There are some we do not even care to think 
about because they make us feel frustrated and rekindle old 
pain of difficult times. Everyone has this kind of memory. 
Maybe Paul was the same as us. 
But Paul was not the type to waste life in regret, sadness, or 
disappointment. It might have been Paul’s last days but there 
was no hint of renouncement or resentment of life. Paul was 
waiting for the day thinking about the crown to be bestowed 
by the LORD, the Commander-in-Chief, as he had fought the 
good fight, had finished the race, and had kept the faith. 

남 탓하지 않고 섬기기 
Serve God without blaming others

616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16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이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
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2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
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
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
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6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7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8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
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불의한 거짓 교사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안의 여러 성도들
이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하도록 가르치는 바울의 교훈입
니다.

새380장(통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My true son Titus 

디도서 1:1-9

디도서 Titus
1-2장

10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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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sake of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ir knowledge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never lies, prom-
ised before the ages began 

3 and at the proper time manifested in his word through the 
preaching with which I have been entrusted by the com-
mand of God our Savior; 

4 To Titus, my true child in a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

5 This is why I left you in Crete, so that you might put what 
remained into order,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
rected you-- 

6 if anyone is above reproach, the husband of one wife, and 
his children are believers and not open to the charge of de-
bauchery or insubordination. 

7 For an overseer,as God’s steward, must be above reproach. 
He must not be arrogant or quick-tempered or a drunkard or 
violent or greedy for gain, 

8 but hospitable, a lover of good, self-controlled, upright, 
holy, and disciplined. 

9 He must hold firm to the trustworthy word as taught, so that 
he may be able to give instruction in sound doctrine and also 
to rebuke those who contradict it. 

Paul explained to Titus about the qualifications for elders 
and overseers of the churches in Crete and admonished 
about what actions to take to deal with unrighteous and false 
teachers who led the saints to fall. There are other practical 
teachings of Paul applicable to all saints of the church.

Titus 1:1-9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이라고 칭했던 이들은 누구누구
입니까? (1:4, 딤후 1:2, 몬 1:10)
Who are the people Paul 
called his sons in their com-
mon faith? 
(1:4, 2 Tim. 1:2, Phi. 1:10)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를 낳는 방
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3)
What is the method, if there 
is any, to produce and raise 
our spiritual offspring? (1:3)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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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OK)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엄준노(OK)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
해서 바울에게 영적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정도는 육신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기를 때 쏟는 정성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을 통한 신앙의 계승은 바울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참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한편 바울은 특별히 몇 사람을 양
육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특별히 신앙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런 믿음의 아들
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그의 사후에도 영광스럽게 계승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
말 저분은 내 믿음의 어머니, 내 믿음의 아버지셨습니다’라는 말을 들
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
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1:4).

Apostle Paul did not have biological offspring. But we learn 
from the Bible that Paul had spiritual offspring. The passion 
and effort that Paul poured toward raising his spiritual offspring 
far exceeded those of biological parents. The inheritance of 
faith through his spiritual offspring was the most important in-
heritance of Paul. 
Paul stated that Titus had become his true son because of Ti-
tus’ faith. While Paul dedicated his life evangelizing the whole 
world, he raised several specific people. He called those on 
whom his faith had special influence his sons. Through those 
sons of faith, Paul’s ministry continued to remain gloriously vi-
tal even after his death. 
I hope and pray that when we are called to heaven, our friends 
and family would refer to us as “truly the mother of our faith” 
or “truly the father of our faith.” 
“To Titus,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1:4).

내 믿음의 어머니, 내 믿음의 아버지 
Mother of your faith, Father of your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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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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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 September

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
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
게 하며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
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
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 한 자
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4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
날 때에 
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6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7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
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
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
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9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
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11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
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바울은 치리자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정사와 권
세를 잡은 위정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것과 이단에 속한 자들
을 멀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새488장(통539장)
이 몸에 소망 무언가

진리는 가까이, 
이단은 멀리 
 Keep truth closer 
and keep heresy 
far away

디도서 3:1-11

디도서 Titus
3장

11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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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Remind them to be submissive to rulers and authorities, to 
be obedient, to be ready for every good work, 

2 to speak evil of no one, to avoid quarreling, to be gentle, 
and to show perfect courtesy toward all people. 

3 For we ourselves were once foolish, disobedient, led 
astray, slaves to various passions and pleasures, passing our 
days in malice and envy, hated by others and hating one an-
other. 

4 But when the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of God our 
Savior appeared, 

5 he saved us, not because of works done by us in righteous-
ness, but according to his own mercy, by the washing of re-
generation and renewal of the Holy Spirit, 

6 whom he poured out on us rich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7 so that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might becom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8 The saying is trustworthy, and I want you to insist on these 
things, so that those who have believed in God may be care-
ful to devote themselves to good works. These things are ex-
cellent and profitable for people. 

9 But avoid foolish controversies, genealogies, dissensions, 
and quarrels about the law, for they are unprofitable and 
worthless. 

10 As for a person who stirs up division, after warning him 
once and then twice, have nothing more to do with him, 

11 knowing that such a person is warped and sinful; he is 
self-condemned.

As Paul talked about dealing with rulers and authorities, he 
exhorted Christians to be obedient to government leaders in 
power and to keep away from the people of heresy.

Titus 3:1-11

무익한 변론과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9-10)
How do you deal with un-
profitable controversies and 
heresies? (3:10-11)

이단들의 행태와 접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How do you prepare to guard 
yourself against the approach 
and presence of heresie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676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손태원(OK)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 김관영(OK)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성경은 왜 이토록 이단과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신앙과 교리적으로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
려면 이단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진리는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저 이단을 연구하면 이단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단
에 현혹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평소에 깨끗한 음식만 먹던 사람은 음식이 조금만 부패하거나 변질되
어도 쉽게 분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늘 진리를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
는 사람은 굳이 이단을 연구하지 않아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변론으로 무익한 논쟁을 벌이고, 이단에 속해 
교리적으로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Why does the Bible handle heresy and the people who are 
heretic so harshly? Because it is so important to keep the pu-
rity of our faith and doctrines. Often we hear remarks saying 
that we need to engage in the study of heresy in order not to 
succumb to heresy. 
Of course, the remarks are not totally wrong. But it is danger-
ous when people do not study the truth in depth, study heresy 
in order to guard well against heresy. Instead, it is more likely 
they will fall into the trap of delusion of heresy. 
People who are accustomed to eating only fresh food can 
easily detect even slightly spoiled food. Likewise, people who 
study truth and keep it close can easily detect what is wrong 
even if they do not study heresy. 
Would our LORD be pleased with a church that lost its purity 
of doctrines by falling into heresy and engaged in foolish con-
troversies and unprofitable quarrels?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단대처법 
To keep truth close is the remedy for her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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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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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12

7170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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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달라스 뉴송교회에서 <예수님의 목회 벤치마킹; 
Execution/실행>이란 주제를 가지고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에 변용만 장로님, 변정
희 집사님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일 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집회에 오셨던 박인화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이기에 더욱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100여 명 참
석자 중 대부분이 침례교 목사와 사모님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인 로버트 레드퍼드가 감독한 <A River Runs Through It/흐르는 
강물처럼>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몬타주를 배경으로 한 장로교 목사 가
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 옆 타운에서 온 감리
교 아가씨를 만나 데이트를 하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감리교가 어떤 교인들이냐고 묻
습니다. 그때 장로교 목사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A Methodist is a Bap-
tist who can read / 감리교인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침례교인들이다.” 100년 전만 해
도 침례교인 들이라 하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인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으
로 좀 배운 사람들이라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교인들이라는 것은 저의 주관적인 해
석입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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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가 만난 침례교 목사님들은 아직 복음에 대한 
순수함, 열정 그리고 사명의식이 분명했습니다. 미국 안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부흥
한 남 침례교회에 속한 한인 교회가 800여 교회가 됩니다. 이제는 어느 교단보다도 
신앙생활에 좋고 복음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도
전받고 배운 것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는 신앙과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
음 그리고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
다. 박인화 목사님은 그것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처럼 짧고, 쉽고, 구체적으
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뉴송교회의 비전 선언문은 “Saving, Serving, Sending”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영혼이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제자가 됨
을 돕기 위해, 그리고 섬김의 삶으로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 뉴송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사랑’으로 영
혼이 구원받고, ‘교회 사랑’을 통해 섬김의 삶을 배우며,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을 위해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마치면서 Q&A 
시간에 제가 강사님들과 침례교회에 이런 소감과 함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침례교회는 정말 많이 변화되어 지금의 가장 큰 교단으로 양적, 지적, 영
적 부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0년 후에 침례교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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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8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
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
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11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12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이라 
13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
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14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15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16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
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17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
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
노라

신실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는 빌레몬의 
믿음을 바울은 칭찬하면서 그에게 속하였다가 도망하였던 오네
시모에 대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를 형제로 받아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새295장(통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My son Onesimus, 
who became 
my son while 
I was in chains

빌레몬서 1:8-19

빌레몬서 Philemon
1장

13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574



Reading insight  

8 Accordingly, though I am bold enough in Christ to com-
mand you to do what is required, 

9 yet for love’s sake I prefer to appeal to you--I, Paul, an old 
man and now a prisoner also for Christ Jesus-- 

10 I appeal to you for my child, Onesimus,whose father I be-
came in my imprisonment. 

11 (Formerly he was useless to you, but now he is indeed 
useful to you and to me.) 

12 I am sending him back to you, sending my very heart. 

13 I would have been glad to keep him with me, in order that 
he might serve me on your behalf during my imprisonment 
for the gospel, 

14 but I preferred to do nothing without your consent in order 
that your goodness might not be by compulsion but of your 
own accord. 

15 For this perhaps is why he was parted from you for a 
while, that you might have him back forever, 

16 no longer as a slave but more than a slave, as a beloved 
brother--especially to me, but how much more to you, both 
in the flesh and in the Lord. 

17 So if you consider me your partner, receive him as you 
would receive me. 

18 If he has wronged you at all, or owes you anything, charge 
that to my account. 

19 I, Paul, write this with my own hand: I will repay it--to say 
nothing of your owing me even your own self. 

Paul praised Philemon for his sincere faith, which gave joy 
and gratitude to many of the saints, and asked for forgive-
ness for Onesimus, who belonged to him and fled. Paul is 
asking Philemon to accept Onesimus as his brother.

Philemon 1:8-19

바울은 오네시모를 무엇이라고 
칭하였습니까? (1:9-10)
How did Paul call Onesimus? 
(1:9-10)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의 변화
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What makes it possible to 
transform him from being 
useless to useful?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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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OR)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김덕신(PA)
목회자를 위한 기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
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무익이 유익으로 변했을까요?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아버지가 다른 지방에 사는 세 아들을 불러 주
일마다 교회에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아버
지는 세 아들을 다시 불러 모아 놓고 교회 나간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를 물었습니다. 
큰 아들은 자신의 삶이 보다 경건해졌고 사업도 잘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덕분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보이질 않고 대신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요즘 마을의 장애자들과 노인들을 돌보느라고 도저히 올 
수가 없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 중 
교회에 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 받은 아들은 셋째 아들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he gospel changes people. Onesimus changed from a use-
less person to a useful person. How was uselessness turned 
into usefulness? 
My father, who had come to believe in Jesus in his old age, 
called his three sons who lived in other provinces and asked 
them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The three sons couldn’t 
disobey their father’s request, so they started going to church. 
A month later, my father called the three sons back together 
and asked what had changed after attending church.
The eldest son said that his life became more godly and his 
business was prospering. The younger son said that he had 
met many good friends so that he was no longer lonely. The 
third son was unable to come and a letter arrived instead. He 
said in the letter he was sorry that he couldn’t come home 
because he was busy taking care of the disabled and the el-
derly in the village. My father thought that of his three sons, 
the only son who was transformed was the third son who tru-
ly met Jesus at his church.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Uselessness turns into Use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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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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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1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
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
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
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
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16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
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
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하
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과 천사들보다 위
대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한편 핍박으로 인해 배교하려는 자들
에 대해 염려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굳게 붙잡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능히 도우시는 
주님
Christ is able to 
help us

히브리서 2:11-18

히브리서 Hebrews
1-2장

14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978



Reading insight  

11 For he who sanctifies and those who are sanctified all 
have one source. That is why he is not ashamed to call them 
brothers, 

12 saying, “I will tell of your name to my brothers; in the 
midst of the congregation I will sing your praise.” 

13 And again, “I will put my trust in him.”And again, “Be-
hold, I and the children God has given me.” 

14 Since therefore the children share in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partook of the same things,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the one who ha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15 and deliver all those who through fear of death were sub-
ject to lifelong slavery. 

16 For surely it is not angels that he helps, but he helps the 
offspring of Abraham. 

17 Therefore he had to be made like his brothers in every re-
spect, so that he might become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in the service of God, to make propitiation for the sins 
of the people. 

18 For because he himself has suffered when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The writer of Hebrews emphasizes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and testifies that Jesus, the Son of God, is greater 
than prophets and angels. On the other hand, he emphasiz-
es the commitment to hold firmly to the salvation through 
Christ, worrying about those who will be defectors because 
of persecution.

Hebrews 2:11-18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두가지 목
적은 무엇입니까? (2:14-15)
What were the two purposes 
that Jesus intended to 
achieve through his death? 
(2:14-15)

신앙의 삶 가운데 고난이 주는 유
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benefit of suffering in your 
life of fai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797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 김중혁(PA)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차명훈(P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만약에 아무런 고난이나 질병, 좌절이 없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틀림없이 우리 마음속에
는 교만의 씨가 싹터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안락한 것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점점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고통이나 질병이
나 좌절을 통하여 우리를 흔드시고, 자기 교만이나 이 세상에 대한 애
착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조
상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발견하였고, 대제사
장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가사를 쓴 존 뉴톤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
는 어떤 부인에게 쓴 편지의 결론에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습
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는지 모릅니다 … 그의 백성이 겪는 고난은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는 진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
에 들려주신 잔은 주님이 친히 마신 잔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 잔은 성
도들의 유익을 위한 약에 불과합니다.”

What if everything went well in the way we want, without 
suffering, sickness, or frustration? Probably, the seed of pride 
would sprout in our hearts, and we would think that living in 
the world is more enjoyable and comfortable. You would grad-
ually become distant from seeking God while your church life 
is drifting farther away.
However, God knows these human weaknesses and shakes 
us through pain, sickness, or frustration, so that we do not 
have an inflated self-esteem or attachment to this world. A 
long time ago, our ancestors of faith found a way to draw 
closer to God in the midst of suffering by looking to Jesus, the 
High Priest.
Pastor John Newton, who wrote the lyrics of the hymn “Sav-
ing Sinners Like Me,” explained his sufferings in the conclusion 
of his letter to a woman in affliction. “If we do not suffer any-
thing, we may lose hope for heaven…. The sufferings of His 
people are not to punish them. There is no wrath in them. It is 
very different from the cup he drank himself. The cup is noth-
ing but a medicine for the benefit of the saints.”

고난의 잔은 유익을 위한 약 
The cup of suffering is medicine for your benefit

818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18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3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4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
님이시라 

5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
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
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
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세 번째 논증으로서 예수 그리스
도께서 모세보다도 뛰어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
적인 인물로서 가장 영웅시 되는 모세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끝까지 견고히 설 것을 권면합니다.

새85장(통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
Jesus is greater 
than Moses

히브리서 3:1-6

히브리서 Hebrews
3장

15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382



Reading insight  

1 Therefore, holy brothers, you who share in a heavenly call-
ing, consider Jesus,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confes-
sion, 

2 who was faithful to him who appointed him, just as Moses 
also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 

3 For Jesus has been counted worthy of more glory than Mo-
ses--as much more glory as the builder of a house has more 
honor than the house itself. 

4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the builder of all 
things is God.) 

5 Now Moses was faithful in all God’s house as a servant, to 
testify to the things that were to be spoken later, 

6 but Christ is faithful over God’s house as a son. And we 
are his house if indeed we hold fast our confidence and our 
boasting in our hope.

A third argument for the superiority of Jesus Christ deals 
with the superiority of Jesus Christ to Moses. The writer of 
Hebrews urges readers to serve Jesus Christ, who is far su-
perior to Moses, who is the most heroic prophet, and not to 
fall into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but to stand firm in the 
faith in Christ to the end.

Hebrews 3:1-6

본문에서 예수님을 칭하는 모든 
표현을 찾아봅니다. (3:1-6) 
Find all the expressions about 
Jesus in the text. (3:1-6)

모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할 때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
까요?
What are the similarities 
when comparing the life of 
Moses and the life of Jesu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838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덕(PA)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 박성순(P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유대교의 핍박으로 인하여 유대교와 타협
하거나 복귀하려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
히 모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 모세는 참으로 존
귀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종에 불과하
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좇아 유대교로 복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한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을 이
루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
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고 합니
다.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지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모세의 관리하에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관리하에 있게 되어, 그가 신실하게 지키심
으로 그의 은혜와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
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신앙의 삶
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The primary recipients of Hebrews were Jewish Christians 
trying to compromise or return to Judaism because of perse-
cution. The Jews still valued Moses, and in their eyes, Moses 
was truly a great man.
But the author of Hebrews says that Moses was nothing but a 
servant who ruled the house of God. Therefore, it is meaning-
less to follow Moses by returning to Judaism. On the other 
hand, he referred to Christ as a faithful Son who was entrust-
ed with the house of God. This means that he faithfully fulfilled 
all the promises and words of God to establish the house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Comparing Jesus with Moses, he says that Jesus deserves 
more glory than Moses. Even though we have pain and diffi-
culties, if we keep the boldness and treasure of hope, we be-
come God’s family. The Old Testament people were under the 
control of Moses, but now we are under the control of Christ, 
the Son, by his grace through his faithful protection. We will 
have to sustain a life of faith that is rooted more deeply in Je-
sus, the Apostle of the truth and the High Priest.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Hold firmly to the end

858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58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
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
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
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4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
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라 하였으니 
6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
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7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
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
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으나 참
된 안식의 때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으니 안식에 들어
가기를 힘쓸 것을 당부합니다.

새570장(통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Those who entered 
his rest

히브리서 4:1-11

히브리서 Hebrews
4장

16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786



Reading insight  

1 Therefore, while the promise of entering his rest still 
stands, let us fear lest any of you should seem to have failed 
to reach it. 

2 For good news came to us just as to them, but the message 
they heard did not benefit them, because they were not unit-
ed by faith with those who listened. 

3 For we who have believed enter that rest, as he has 
said, “As I swore in my wrath, ‘They shall not enter my 
rest,’”although his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4 For he has somewhere spoken of the seventh day in this 
way: “And God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s.” 

5 And again in this passage he said, “They shall not enter my 
rest.” 

6 Since therefore it remains for some to enter it, and those 
who formerly received the good news failed to enter be-
cause of disobedience, 

7 again he appoints a certain day, “Today,” saying through 
David so long afterward, in the words already quoted, “To-
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8 For if Joshua had given them rest, God would not have spo-
ken of another day later on. 

9 So then, there remains a Sabbath rest for the people of God, 

10 for whoever has entered God’s rest has also rested from 
his works as God did from his. 

11 Let us therefore strive to enter that rest, so that no one may 
fall by the same sort of disobedience.

Joshua led the Israelites to the Promised Land, but the true 
time of rest is still ahead for the people of God. We should 
try hard to enter the rest.

Hebrews 4:1-11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4:9-10)
What should those who have 
entered the rest do? (4:9-10)

안식과 쉼이 기쁨과 만족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What must we do to turn the 
rest into joy and satisfaction?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878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필라등대교회, 조병우(PA)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고요한(R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국제적십자사에 속하여 아프리카에 근무하는 
어느 의사의 간증입니다. 
“나는 요즈음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
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의 인생 목표를 세우고, 나의 미래를 그려보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지
만, 왠지 내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빈 마음을 애써 떨쳐 버리며 일에 몰
두하면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럴수록 마음의 자리는 더 비어만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의 공허를 채우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영혼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달리는 인
생길을 가고 있느냐? 너를 살게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때 정신이 번
쩍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위하여 발버둥 치던 삶의 나날을 접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
니다.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늘 물먹은 솜처럼 피곤한 몸으로 잠
자리에 들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다시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
답니다. 누군가를 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을 행
복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산다는 것이 감격입니다”

This is the testimony of a devout Christian doctor who works 
in Africa as staff for the International Red Cross.
“These days I see, hear, and feel what the real meaning of life 
is. Before, I lived with the joy of setting my life goals and envi-
sioning my future. But as each one of my wishes came true, 
for some reason my heart was empty. I tried to get rid of my 
bareness and immerse myself in my work, trying to achieve 
something more, but the more I did, the more my heart be-
came hollow. I prayed to God and tried to fill the void in my 
heart, but to no avail. Then I heard a voice telling me, ‘for 
whom are you going your way of life? What is the meaning of 
your life?’ Then I suddenly realized what is missing in my life. 
From that time on, I decided to abandon the days of my strug-
gles for me and live for God and for my neighbors. And I have 
continued to live that way until now. I couldn’t take a day off 
properly and go to bed with a body that’s always tired like wet 
cotton, but now in the morning I start my day with joy and 
thanksgiving again. I am happy that I can start a day where I 
can live a life for someone. That’s why I’m thrilled to live.”

안식의 진정한 의미 
The true meaning of rest

898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98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
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
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
았다 하셨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
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
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
니라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
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
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
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
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이니라

제사장도 사람이므로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합
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
도는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분으로서 철저한 순종의 사람
이심을 역설합니다.

새96장(통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
Solid food is for those 
who are grown up

히브리서 5:5-14

히브리서 Hebrews
5장

17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190



Reading insight  

5 So also Christ did not exalt himself to be made a high 
priest, but was appointed by him who said to him,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gotten you”; 

6 as he says also in another place, “You are a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7 In the days of his flesh, Jesus offered up prayers and sup-
plications, with loud cries and tears, to him who was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he was heard because of his rever-
ence. 

8 Although he was a son, he learned obedience through what 
he suffered. 

9 And being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to all who obey him, 

10 being designated by God a high priest after the order of 
Melchizedek.

11 About this we have much to say, and it is hard to explain, 
since you have become dull of hearing. 

12 For though by this time you ought to be teachers,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 agai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ra-
cles of God. You need milk, not solid food, 

13 for everyone who lives on milk is unskilled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since he is a child. 

14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for those who have their 
powers of discernment trained by constant practice to distin-
guish good from evil.

Since the priest is also human, he must also offer a sin offer-
ing for himself. However, Jesus Christ, who is the high priest 
following the order of Melchizedek, is superior to the high 
priest of the Old Testament and is a man of unconditional 
obedience.

Hebrews 5:5-14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는 이
유는 무엇입니까? (5:12-14)
Why do people stay as be-
ginners on God’s word? 
(5:12-14)

말씀을 은혜로 받기 위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것은 무엇
을 의미할까요?
What does it mean that we 
need to train ourselves to be 
perceptive in order to receive 
the Word as grac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919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린빌한인연합감리교회, 신규석(SC)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배연택(SC)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누에는 알에서부터 큰 누에가 되기까지, 몸무게가 일 만 배 가량 성장
하며, 누에 일생에 네 번 탈피한다고 합니다. 알로 지내는 기간이 15
일, 애벌레로 25일, 고치를 짓는 기간이 48시간, 번데기로 15일, 나방
으로 5일 합해서 60일이 누에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과정이라도 거
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에나 사람이나 
성장할 때마다 진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미성숙 
상태를 어린아이의 비유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멜기세덱
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
기 어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태만과 무관심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맛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도 말씀의 맛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생활 속에
서 실천하는 훈련이 없이,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없습니다.

Silkworms grow ten thousand times in weight from eggs to 
large silkworms and molts four times in a lifetime. A silk-
worm’s lifetime consists of 15 days for eggs, 25 days for lar-
vae, 48 hours for cocoons, 15 days for pupae, and 5 days for 
moths. Silkworms must not skip even one stage of develop-
ment through its lifetime.
Christian growth also needs this process. Whenever a silk-
worm or a person grows up, growing pain follows. In today’s 
text, the immaturity of faith in a child’s parable is explained. 
Verse 11 says, “There is much more we would like to say 
about this, but it is difficult to explain, especially since you are 
spiritually dull and don’t seem to listen.” It means that because 
you have not been trained, you have not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Word.
Even if we have been Christians for a long time, we cannot 
show progress in our faith without experiencing the power of 
the Word and without practicing the Word in our lives.

영적 미숙에서 탈출하기 
Escape from spiritual immaturity

939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939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 September

13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
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
리켜 맹세하여 

14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
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6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17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
로 보증하셨나니 

18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
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
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20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
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 가
셨느니라

연약한 신앙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하며, 다른 한편 배교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위로의 말과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격려
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라
Anchor your soul to 
the Lord

히브리서 6:13-20

새214장(통349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히브리서 Hebrews
6장

18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594



Reading insight  

13 For when God made a promise to Abraham, since he had 
no one greater by whom to swear, he swore by himself, 

14 saying, “Surely I will bless you and multiply you.” 

15 And thus Abraham,having patiently waited, obtained the 
promise. 

16 For people swear by something greater than themselves, 
and in all their disputes an oath is final for confirmation. 

17 So when God desired to show more convincingly to the 
heirs of the promise the unchangeable character of his pur-
pose, he guaranteed it with an oath, 

18 so that by two unchangeable things, in which it is impos-
sible for God to lie, we who have fled for refuge might have 
strong encouragement to hold fast to the hope set before us. 

19 We have this as a sure and steadfast anchor of the soul, a 
hope that enters into the inner place behind the curtain, 

20 where Jesus has gone as a forerunner on our behalf, hav-
ing become a high priest forever after the order of Melchize-
dek.

Chapter 6 urges believers not to remain at the stage of basic 
teachings about Christ, but to grow into mature believers, 
while warning apostates that they will face a miserable end. 
Words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are given for them to 
endure in hope.

Hebrews 6:13-20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
속은 무엇입니까? (6:13-15)
What was God’s promise to 
Abraham? (6:13-15)

소망 가운데 영혼을 닻을 내리기 
위해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6:19-20)
Where should we go to an-
chor the soul in hope? 
(6:19-20)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959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 나웅철(SC)
내쉬빌한인교회, 강희준(TN)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흔히 뉴스 진행자를 앵커(anchor)라고 부릅니다. 앵커란 요동치는 여
론과 각종 루머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닻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고 생각을 바로잡고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앵커이십니다. 영혼의 닻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닻(anchor)은 무엇입니까? 항해하는 배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줄을 매어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히는 쇠갈고리로 배가 움직이지 못하
도록 만듭니다. 항구에 장기간 정박할 때도 닻을 내립니다. 
세상의 닻은 튼튼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
거나 삭지 않거나 닳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닻줄인 하
나님께 매달린 인생은 모두 파괴되어도 소생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나면 속히 교회라는 항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
다. 십자가 앞에 인생의 닻줄을 붙잡아 매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닻이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를 소망
합니다.

News hosts are often called anchors. An anchor is a person 
that is able to keep the center of the fluctuating public opinion 
and various rumors. People will be able to trust in the anchor’s 
words, change their opinion, and find direction. God is our true 
anchor because He is an anchor to our soul.
What is an anchor? It is an indispensable tool for ships. The 
ship is immobilized with a hook tied to a rope and sinks to the 
bottom of the sea. A ship is also anchored when it is harbored 
at a port for long periods. 
The anchors of this world are not strong and do not last long. 
There is nothing that won’t change, erode, or wear out over 
time. However, a life that clings to God, who is a mighty an-
chor, can be revived even if everything is destroyed. There-
fore, you can find true comfort.
When you encounter the rough storm of life, please come to 
the port called the church as soon as possible. Please hold 
onto the anchor line of your life at the Cross of Christ. I pray 
that you will be comforted by God, who is the anchor of your 
soul, in the midst of the difficulties of life.

인생의 닻을 잘 내리는 법 
How to anchor your lif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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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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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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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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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연합감리교회는 유난히 회의가 많습니다. 오죽하면 천국에서도 연합감리교회 교
인들은 회의하고 있을 거라 농담할 정도입니다. 회의가 잦은 이유는 평신도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수 의견 수렴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한인
총회나 연회 등 회의가 많았습니다. 다행인지 몰라도 팬데믹으로 인해 회의들이 취소
되거나 화상 회의로 대치되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직접 모
일 때보다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會議)에 대해 회의적(懷疑的)입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로 끝
나는 경우도 많고, 회의가 끝난 후에 결정한 사항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교회 회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또 
누군가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직장이나 공공 회의에서 결
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체 교회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회의는 구역회(Charge conference)입니다. 

원래는 구역회 회원을 정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전반적인 일들을 전교인과 함께 

회의주의자(會議主義者)
백승린 목사(탬파 한인연합감리교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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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 위해서 확대된 성격의 교회총회(Church Conference)로 모였습니다. 하
지만 전교인이 매번 모여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 위임을 하고, 대표들이 
격월로 모여 교회 임원회(Council)가 의결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임원들과 임원회를 시작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원회는 
권력을 가진 최고 의결기관이 아니라, 교인들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회의라는 점입니
다. 또한 각 사역을 보고할 때 축하하고 격려하는 잔치 같은 분위기가 되도록 부탁합
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면,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파악하기가 어렵습
니다. 때로 한 부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함께 의논하며 합력하여 해결해 나가
기 위한 회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좋
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 회의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
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
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가 로버트 회의법의 절차와 방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엡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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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자시라 

7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이 없었으려니와 

8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
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
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
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
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
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
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
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라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
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론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 직제가 온전치 못하였으므로, 아비
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한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언약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Jesus is the one 
who mediates for us 
a far better covenant 
with God

히브리서 8:6-13

히브리서 Hebrews
7-8장

20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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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6 But as it is, Christ has obtained a ministry that is as much 
more excellent than the old as the covenant he mediates is 
better, since it is enacted on better promises. 

7 For if that first covenant had been faultless, there would 
have been no occasion to look for a second. 

8 For he finds fault with them when he says:”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establish a 
new covenant with the house of Israel and with the house of 
Judah, 

9 not like the covenant that I made with their fathers on the 
day when I took them by the hand to bring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For they did not continue in my covenant, and 
so I showed no concern for them, declares the Lord. 

10 For this is the covenant that I will make with the house of 
Israel after those days, declare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to their minds, and write them o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11 And they shall not teach, each one his neighbor and each 
one his brother, saying, ‘Know the Lord,’ for they shall all 
know me, from the least of them to the greatest. 

12 For I will be merciful toward their iniquities, and I will re-
member their sins no more.” 

13 In speaking of a new covenant, he makes the first one ob-
solete. And what is becoming obsolete and growing old is 
ready to vanish away.

Since the priesthood following Aaron’s order was not flaw-
less, Jesus Christ was established as a priest following the 
order of Melchizedek, who had neither father nor mother nor 
genealogy. Meanwhile, the old covenant given to the Isra-
elites through Moses was changed into the new covenant 
through Jesus Christ.

Hebrews 8:6-13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점을 
찾아봅시다. (8:6-7, 13)
Let’s find the difference be-
tween the new covenant and 
the old covenant. (8:6-7, 13)

예레미야 선자자가 선포한 새 언
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8:10)
What is the content of the 
new covenant proclaimed by 
the prophet Jeremiah? (8:10)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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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 조낙훈(TX)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박광배(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
다. 옛 언약의 때에는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짐승의 피를 백성에게 뿌
려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
셨으며,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
신이 죽으셔서 그의 피를 우리가 잔으로 직접 마시게 하심으로 세우
셨습니다. 
옛 언약의 중요 내용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요, 못 지키면 멸망이었으
나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안 믿으면 멸망으로 그 
내용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도무지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안믿는 
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놀라
운 진리! 오늘날의 모든 인류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이요, 그래서 복음
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Chapter 8 clarifies that the new covenant was established 
through Jesus Christ. In the old covenant, Moses became a 
mediator and established the covenant by sprinkling the blood 
of beasts on the people. The new covenant was established 
by Jesus Christ as the Mediator, not by sprinkling the blood of 
the beast on the people, but by Jesus Christ Himself through 
letting us drink his blood directly from the cup.
The important content of the old covenant was salvation if the 
law was kept, and destruction if not. However, the new cove-
nant was changed to salvation if you believed in Jesus and 
destruction if you did not believe in Jesus. What kind of grace 
is this? Humans cannot keep all the laws. That is why a new 
covenant was needed. 
Believing in Jesus means to accept God’s forgiveness, and not 
believing in Jesus means to reject God’s forgiveness. This is a 
simple yet an amazing truth! It is wonderful good news for all 
mankind today, and that is why it is the Gospel. This is the 
greatest truth in the world.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What grace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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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510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1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
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
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
느니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
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
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
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
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
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
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
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
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옛 언약 아래 있던 성소와 불완전한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 영원한 속죄와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 완전한 희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단지 가리는 것이 아니
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신 것이며,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히브리서 9:11-22

히브리서 Hebrews
9장

21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7106



Reading insight  

11 But when Christ appeared as a high priest of the good 
things that have come, then through the greater and more 
perfect tent (not made with hands, that is, not of this cre-
ation) 
12 he entered once for all into the holy places, not by means 
of the blood of goats and calves but by means of his own 
blood, thus securing an eternal redemption. 
13 For if the blood of goats and bulls, and the sprinkling of 
defiled persons with the ashes of a heifer, sanctify for the pu-
rification of the flesh, 
14 how much more wi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blemish to God, purify 
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15 Therefore he i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so that 
those who are called may receive the promised eternal inher-
itance, since a death has occurred that redeems them from 
the transgressions committed under the first covenant. 
16 For where a will is involved, the death of the one who 
made it must be established. 
17 For a will takes effect only at death, since it is not in force 
as long as the one who made it is alive. 
18 Therefore not even the first covenant was inaugurated 
without blood. 
19 For when every commandment of the law had been de-
clared by Moses to all the people, he took the blood of calves 
and goats, with water and scarlet wool and hyssop, and 
sprinkled both the book itself and all the people, 
20 saying, “This is the blood of the covenant that God com-
manded for you.” 
21 And in the same way he sprinkled with the blood both the 
tent and all the vessels used in worship. 
22 Indeed, under the law almost everything is purified with 
blood, and without the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
ness of sins. 

Chapter 9 describes the sanctuary under the old covenant, 
the imperfect sacrifice, the eternal atonement of Jesus 
Christ, the necessity of His death, and His perfect sacrifice. 
It declares that Jesus came to the world not just to cover up 
sin, but to eliminate sin, and that He offered a complete and 
eternal atonement.

Hebrews 9:11-22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효력
은 어떠합니까? (9:11-12)
What is the outcome from 
Christ’s crucifixion? (9:11-12)

성경적으로(유월절, 희생제사, 제
사장 위임제 등) ‘피(보혈)’는 어
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is the pow-
er of “blood” biblically speak-
ing? Consider passover, sacri-
fice, priestly mandate, etc.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0710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이성철(TX)
동산연합감리교회, 유화청(TX)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종교개혁자 루터는 고백하기를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고 하였습니
다. 구약 이야기의 중심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피입니다. 제물을 죽여 
피 흘리게 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상에 오셔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
도의 사역의 핵심은 역시 피입니다. 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피 흘리
심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
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 옮겼다는 증거가 되
는 것입니다. 보혈만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으면 심판이 우리들
을 지나갑니다. 어떠한 종교도 대속의 은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Reformer Martin Luther confessed, “If you squeeze the Bible, 
you will get blood.” The center of the Old Testament story is 
the sacrifice. It is God’s people offering sacrifices to God. But 
the essence of this ritual is blood. It is a sacrifice to God by 
killing animals and causing them to bleed.
The heart of the New Testament story is Jesus Christ. Jesus 
Christ came to this world and opened the way for human sal-
vation. But the heart of this ministry of Jesus Christ is also 
blood. He hung on that cross and opened the way for human 
salvation by shedding his blood.
When we rely on the blood of Jesus Christ, we are transferred 
from death to life. It is proof that you have moved from God’s 
judgment to the world of God’s love. If you only have the 
blood, God’s judgment will pass over you.
When the blood of Christ is affixed to the doorpost of our 
hearts, judgment will pass over us. No other religion can give 
us this amazing grace.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Blood comes out when you squeeze the Bible

10910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0910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
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
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
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
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
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제한적인 율법 체계와 비교하
면서 요약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대제사장을 믿는 
믿음이며, 서로 격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훈계합니다. 거듭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있으며, 과거 그들의 인내를 기억하
면서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새484장(통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히브리서 10:32-39

히브리서 Hebrews
10장

22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1110



Reading insight  

32 But recall the former days when, after you were enlight-
ened, you endured a hard struggle with sufferings, 

33 sometimes being publicly exposed to reproach and afflic-
tion, and sometimes being partners with those so treated. 

34 For you had compassion on those in prison, and you joy-
fully accepted the plundering of your property, sinc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a better possession and an 
abiding one. 

35 Therefore do not throw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a great reward. 

36 For you have need of endurance, so that when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ay receive what is promised. 

37 For, “Yet a little while, and the coming one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38 but my righteous one shall live by faith, and if he shrinks 
back, my soul has no pleasure in him.” 

39 But we are not of those who shrink back and are de-
stroyed, but of those who have faith and preserve their souls.

Chapter 10 summarizes the superiority of Christ’s sin offering 
by comparing it with a restrictive system of law. All we need 
is faith in this High Priest, and the importance of encouraging 
one another is stated. Again and again, it has sternly warned 
of the dangers of apostasy and emphasizes not losing con-
fidence in faith while remembering the perseverance of be-
lievers in the past.

Hebrews 10:32-39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
까? (10:36)
Why is perseverance re-
quired? (10:36)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어떤 선지자의 고백입
니까?
What prophet confessed that 
“My righteous ones will live 
by fai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1111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러벅연합감리교회, 김다니엘(TX)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 유양진(TX)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면밖에 나올 수 없는 동
전과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은 소망의 면만을 우리에
게 보여줍니다. ‘절망’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항상 읽는 것입니다. 
분명히 울고 있는데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기쁨’이라고 해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이길 수 있다
고 말하게 합니다. 
옛날에 아주 지혜로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을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는 부하들을 다 모은 다음에 주머니에서 동전을 끄집어냅니다. 그
리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시간 동전을 높이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질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
고는 동전을 던졌습니다. 
앞면이 나왔습니다. 이 부하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깁니다. 다음 번 전투 때도 동전을 던지기만 하면 앞면이 나와요. 또 
이겼습니다. 아무에게도 그 비법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군
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장군의 동전은 양쪽 다 앞
면 밖에는 없는 그런 특수한 동전이었기 때문입니다.

In a sense, faith is like a coin that can always only come up 
heads. In any situation, faith shows us only the side of hope. 
You write “despair”, but always read it as “hope”. Obviously, 
we are crying, but faith is what makes us interpret it as “joy”. 
Faith can win despite being in a disadvantageous situation.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very wise general. The general 
always won whenever he went to war. He always summoned 
all his men before the battle began and then pulled a coin out 
of his pocket. Then he said, “You guys, I will toss this coin 
high, and if it lands heads we will win. If it lands tails we will 
lose. Now watch.” He threw the coin.
It landed heads. His subordinates cheered. Then they went 
out and won. In the next battle, he just flipped a coin and he 
got heads and won the battle again. He didn’t tell anyone his 
secret. Only the general knew. This is because the general’s 
coin in the pocket was a special coin that had heads on both 
sides.

‘절망’이라고 쓰고, ‘희망’이라고 읽기 
Write “despair” but read it as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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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1311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
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
렸느니라 

18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
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하지 아니하였으며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
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
이라

영적 생활의 원리와 인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다룬 히브리서 기
자는 본장에서 믿음의 본질과 그에 따르는 실천적인 삶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인물들을 열거하여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례를 통하여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형편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희망의 일관성을 
가지라
Trust in a consistency 
of hope

히브리서 11:17-26

히브리서 Hebrews
11장

23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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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7 By faith Abraham, when he was tested, offered up Isaac, 
and he who had received the promises was in the act of offer-
ing up his only son, 

18 of whom it was said, “Through Isaac shall your offspring 
be named.” 

19 He considered that God was able even to raise him from 
the dead, from which, figuratively speaking, he did receive 
him back. 

20 By faith Isaac invoked future blessings on Jacob and Es-
au. 

21 By faith Jacob, when dying, blessed each of the sons of 
Joseph, bowing in worship over the head of his staff. 

22 By faith Joseph, at the end of his life, made mention of the 
exodus of the Israelites and gave directions concerning his 
bones. 

23 By faith Moses, when he was born, was hidden for three 
months by his parents, because they saw that the child was 
beautiful, and they were not afraid of the king’s edict. 

24 By faith Moses, when he was grown up,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25 choosing rather to be mistreated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s of sin. 

26 He considered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wealth than 
the treasures of Egypt, for he was looking to the reward.

The author of Hebrews, who interprets faith in terms of 
spirituality and perseverance, speaks in this chapter about 
the nature of faith linked to practical application in life. He 
enumerates several characters and insists that through faith-
based examples of righteousness, faith can overcome any 
situation.

Hebrews 11:17-26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행위로 
드러났습니까? (11:17)
How was Abraham’s faith 
revealed? (11:17)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Like Abraham, what should 
we do when there is a con-
flict between God’s com-
mand and God’s promis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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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배혁(TX)
성루가연합감리교회, 임찬순(TX)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옛날 스페인이 통치하던 지브랄탈 해협에는 라틴어로 세 글자로 된 표
지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NE-PLUS-ULTRA (NO MORE 
BEYOND)입니다. 그런데 저 유명한 콜럼버스가 이곳을 넘어가 아메
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후 이곳의 표지판에서 ‘NE’자를 떼
었다고 합니다. ‘no-more-beyond’에서 ‘no’가 없어지니까 
‘more-beyond’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희망이 당신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비밀에 이 희망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간 것
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과정에서 그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오르는 동안 가장 
큰 딜레마는 아들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등이
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아들은 다시 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 이런 명령을 주
시지만 그의 약속이 유효하기 위해 반드시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It is said that a three-letter sign in Latin was erected in the 
Strait of Gibraltar, which was once ruled by Spain. The sign 
said NE-PLUS-ULTRA(NO MORE BEYOND). But Christopher 
Columbus went past this sign and discovered the new conti-
nent of America. After that, it is said that the sign “NE” was 
removed. Because “no” disappeared from “no-more-beyond,” 
it became “more-beyond.”
Look at God’s promises through the eyes of faith. Hope is 
waiting for you. The consistency of this hope was the secret 
of Abraham’s life. He believed in the promises of God and 
walked toward the promised land in faith. Surprisingly, Abra-
ham testified that in the process of offering his son Isaac, he 
had faith in the resurrection.
While Abraham climbed Mount Moriah to sacrifice Isaac, the 
greatest dilemma would have been the death of his son and 
the conflict over God’s promises. He reasoned that in order for 
God’s promises to come true, his son must live again. God 
gave Abraham this command to test him, but he came to 
hope that his son Isaac must live again in order for God’s 
promise to be effective.

No-more-beyond 에서 More-beyond로 
From “No-more-beyond” to “More-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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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1711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
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
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
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26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
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
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것과 십자가상에서 인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훈련해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 언약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이 
과거의 믿음의 표본들을 나열한 것이라면, 본장은 현재를 살아가
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행하자
Worship God with 
reverence and awe 

히브리서 12:22-29

히브리서 Hebrews
12장

24
금 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9118



Reading insight  

22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and to the city of the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and to innumerable an-
gels in festal gathering, 

23 and to the assembly of the firstborn who are enrolled in 
heaven, and to God, the judge of all, and to the spirits of the 
righteous made perfect, 

24 and to Jesus, the mediator of a new covenant, and to the 
sprinkled blood that speaks a better word than the blood of 
Abel. 

25 See that you do not refuse him who is speaking. For if they 
did not escape when they refused him who warned them on 
earth, much less will we escape if we reject him who warns 
from heaven. 

26 At that time his voice shook the earth, but now he has 
promised, “Yet once more I will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the heavens.” 

27 This phrase, “Yet once more,” indicates the removal of 
things that are shaken--that is, things that have been made--
in order that the things that cannot be shaken may remain. 

28 Therefore let us be grateful for receiving a kingdom that 
cannot be shaken, and thus let us offer to God acceptable 
worship, with reverence and awe, 

29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Chapter 12 emphasizes that we must run the race of faith 
and train ourselves while looking to Jesus Christ, who en-
dured on the cross. And once again, it speaks of the supe-
riority of the new covenant. While Chapter 11 lists examples 
of old beliefs, this chapter teaches current Christians how to 
practice their faith.

Hebrews 12:22-29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무엇을 하
라고 합니까? (12:28)
What are you asked to do 
with reverence and awe? 
(12:28)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과 사람
들에게 기쁨이 되는 길은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is the way to bring joy 
to God and people while 
serving your neighbor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1911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베드로연합감리교회 한어부, 김데이빗(TX)
세상의 빛 연합감리교회, 김형남(TX)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경건함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종
말의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로 예비하였습니다(히 11:7). 아브라
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냈습니다(창 22:12). 야
곱은 사닥다리의 환상과 언약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창 
28:16, 17).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을 보전하라고 합니다(창 
42:18).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히브리인 남아를 죽이지 아니하
였습니다(출 1:17, 21).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고 합니다(욥 1:8). 다윗은 경외
함으로 경배하며 말씀을 따랐습니다(시 5:7, 시 119:38).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군대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외
하여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대하 20:3).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
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바로 행하였습니다(느 5:15). 요나는 태풍을 만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욘 1:9). 고넬료는 경외함
으로 구제하였습니다(행 10:2).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히 
12:28).

“Reverence and awe” represents the attitude of fearing God 
while realizing the greatness of God and the lowliness of hu-
man beings and always being aware of the impending final 
judgment of God.
Noah prepared an ark by fearing God(Heb. 11:7). Abraham 
showed his fear of God by offering Isaac(Gen. 22:12). Jacob 
feared God when he saw the vision and heard the covenant of 
the ladder(Gen. 28:16, 17). Joseph told them to fear God to 
preserve their lives(Gen. 42:18). The midwives feared God and 
did not kill Hebrew boys(Exod. 1:17, 21).
Job turned away from evil because he feared God(Job 1:8). 
David worshiped with awe and followed God’s Word(Psalm 
5:7, 119:38). When Jehoshaphat was invaded by the armies of 
the Moabites and the Ammonites, he feared God and declared 
fasting(2 Chron. 20:3). Nehemiah prepared the legislation for 
the people in the fear of God(Neh. 5:15). Jonah encountered a 
typhoon and confessed that he was a God-fearing man(Jonah 
1:9). Cornelius helped people with fear of God(Acts 10:2). 

경외함으로 행한 사람들 
Those who acted with reverence and a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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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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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 September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
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4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
님이 심판하시리라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
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
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
찌하리요 

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
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
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
시니라

이제 신앙의 실천적 열매들을 강조하면서, 사회생활과 개인생활
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구약의 제물과 그리스도의 제
물 되심을 언급한 후 우리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며, 
중보기도 부탁과 함께 성도들의 문안과 간단한 축복 기도로 서신
을 끝맺고 있습니다.

새407장(통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
A life of sacrifice 
that pleases God

히브리서 13:1-8

히브리서 Hebrews
13장

25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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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Let brotherly love continue. 

2 Do not neglec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for thereby 
some have entertained angels unawares. 

3 Remember those who are in prison, as though in prison 
with them, and those who are mistreated, since you also are 
in the body. 

4 Let marriage be held in honor among all, and let the mar-
riage bed be undefiled, for God will judge the sexually im-
moral and adulterous. 

5 Keep your life free from love of money, and be content 
with what you have, for he has said, “I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6 So we can confidently say, “The Lord is my helper; I will 
not fear; what can man do to me?” 

7 Remember your leaders, those who spoke to you the word 
of God. Consider the outcome of their way of life, and imi-
tate their faith. 

8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While emphasizing the practical fruits of faith, this chapter 
advises on social life, personal life, and faith life. After men-
tioning the Old Testament offering and Christ’s offering, it 
recommends that we ought to offer a sacrifice of praise. The 
letter ends with a simple prayer for blessings to the saints 
along with a request for intercession.

Hebrews 13:1-8

삶의 제사를 살아가는 방법은 무
엇일까요? (13:1-5)
How to live the sacrifice of 
life? (13:1-5)

삶에서 경험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고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를 고백해 봅니다. 
Confess the grace of Jesus 
Christ that is the same yes-
terday, today, and forever in 
your lif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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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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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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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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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웨슬리연합감리교회, 주요한(TX)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 이진희(TX)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믿음의 원어의 의미에는 “맡긴다” “신뢰한다” “진실” “아멘” 등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멘’의 뜻은 “기둥에 기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기대고, 권력에 기대고, 지식에 기대고, 사람
에게 기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약하기도 하고, 또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기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참사람의 본을 보이시고자 오셨습니다. 하
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꼭 본받아야할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한 가
지는 불변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
스도의 권세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인심도, 권세도 변합니
다. 심지어 강과 산도 변합니다. 그래서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권불십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처럼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나 오
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
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The original word “faith” has meanings such as “entrust”, 
“trust”, “truth”, and “amen”. The meaning of “amen” that we 
use often is “lean on a pillar.” People lean on money, power, 
knowledge, and people. But all of those things are unsteady 
and subject to change. You have to lean on things that don’t 
change. It is only God that does not change in this world. 
Jesus Christ came to set an example of a true man in this 
world. One of the attributes of Christ that we, as children of 
God, must imitate is immutability.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The power of Christ, the 
wisdom of Christ, the love of Christ, and the authority of Christ 
remain unchanged forever.
But everything in this world is subject to change: youthfulness 
changes, humanity changes, and authority changes. Even the 
river and the mountain change. They say “after ten years, the 
mountain and the river will change,” and “Wealth and honor do 
not last 10 years.” Although we live in a world that is con-
stantly changing, our faith in serving God must not chang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we must imitate the same Christ 
and serve God with unchanging faith.

그리스도를 본받아 변함없는 신앙으로 
Imitating Christ with steadfast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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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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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27126



주일칼럼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디모데후서 2:1>

저는 올해 70 세가 됐습니다. 지금은 은퇴하고 뉴저지에서 조지아로 이사해서 정착하
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아침 햇살이 잘 드는 집이고, 호수가 보이는 집이라서 아침에 일어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 분수에 넘치는 집을 정말 재수 
좋게 갖게 돼서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
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동쪽에서 해가 뜰 때도, 아내가 나에게 “잘 잤어” 하고 말할 때에
도, 창문을 열 때도, 지나는 사람과 인사할 때도, 꽃과 나무에 물을 줄 때도, 친절한 이웃 사
람과 마주칠 때도, 새소리를 들을 때에도, 시원한 바람이 더위를 식혀 줄 때도, 모든 일상
생활의 순간순간 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내 신앙 여정이 30 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말씀 공부, 제자훈
련, 영성훈련, 목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나의 종착역이 아
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지아로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공원에 산책을 갔다가 우연히 은퇴하신 한국인 부
부를 만났는데 한두 마디 대화를 교환하고 금방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집
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소개시켜 주면서, 그
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오래 비우면 스스로 자원

은혜로 강해지시오
김종완 UMC 은퇴 목사(Flowery Branch, G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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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우리집에 와서 화초에 물을 주곤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저의 해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친절한 옆집 사람은 미국 사람들인데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애쓰
는 모습에서 이웃 사랑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언급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각한다면 저의 결론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들을 통해 주십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도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배달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고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하지 
않고 도울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가장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된다
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나 자연에게나 우리는 작은 은혜부터 시작해서 베풀 수 있습니다. 저의 집 근
처에 호수 주위를 둘러싸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별로, 친구
들과 함께, 홀로도, 애완견들도 걷는 평화스러운 산책로입니다. 그러나 걷다 보면 버려진 
병, 캔, 쓰레기가 눈에 띌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산책로를 제가 사는 커뮤니티
를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저의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곤 합니다.  저는 이 작은 일이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날 산책로에서 제가 길옆 나무 사이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수거하고 있는데,  
3명의 초등학생 같은 백인 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자전거
를 멈추고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보고 따듯한 미소를 보여주며 “Thank 
You”라고 했습니다. 나는 왜 그가 감사한다고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아한 
표정을 하자, 내가 손에 쥔 버려진 병을 가리키면서, 또 한 번 “Thank You”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습니다. 나의 조그만 일이 그 소년에게 감동을 주고 impact를 
주었다는 것에 나도 감동했습니다. 세 명의 소년 중에서 그 소년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나
에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큰 인물이 되리라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느끼고, 살고, 전달하고, 문을 
열어서 초대하고, 변화를 만드는 삶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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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
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
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
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
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
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본장에서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에 믿음의 인
내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을 교훈하였습니다. 또한 경건 생활
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외식된 행
위를 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실천으로 참된 경건을 쌓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새285장(통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Let Perseverance 
Finish Its Work

야고보서 1:1-11

야고보서 James
1장

27
월 Mon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31130



Reading insight  

1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twelve tribes in the Dispersion: Greetings.

2 Count it all joy, my brothers, when you meet trials of vari-
ous kinds, 

3 for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stead-
fastness. 

4 And let steadfastness have its full effect,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5 If any of you lacks wisdom, let him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reproach, and it will be given him. 

6 But let him ask in faith, with no doubting, for the one who 
doubts is like a wave of the sea that is driven and tossed by 
the wind. 

7 For that person must not suppose that he will receive any-
thing from the Lord; 

8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is ways. 

9 Let the lowly brother boast in his exaltation, 

10 and the rich in his humiliation, because like a flower of the 
grass he will pass away. 

11 For the sun rises with its scorching heat and withers the 
grass; its flower falls, and its beauty perishes. So also will the 
rich man fade away in the midst of his pursuits.

In this chapter, James exhorts the believers to persevere in 
faith when trials come their way. He also tells them not to 
merely listen to the Word but do what it says. This is true 
religion that God accepts. 

James 1:1-11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 내는 인내
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3-4)
What is the final outcome of 
the testing of faith that pro-
duces perseverance? (1:3-4)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내’의 유
익과 열매는 무엇일까요? 
What do you think is the 
benefit and fruit of persever-
ance in the life of faith?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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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 이병설(TX)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권성철(TX)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결국은 사람에게 ‘인내’라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인내가 빠진 인격에는 “조
급함”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 조급함이 다툼의 주된 요인이 됩니다. 
조급함 때문에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그 극단적인 표현이 사람에게 상
처를 줍니다. 
인내만 갖추어도 우리의 마음속 상처와 응어리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
게 됩니다. 인내는 또한 사랑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하면 참아줄 수 있
습니다. 참지 못하였다면 사랑이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한다면 인내하
려고 애쓰지 않아도 인내가 저절로 됩니다. 
인내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인내는 열매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참지 못
한 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길이 참는 사람은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는 것은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즐거
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한 우리들은 
분명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Many of the problems in human relationships are experienced 
because of the lack of “perseverance.” When people fail to 
persevere, they rush into doing things that will eventually lead 
to other forms of contention and quarrel. For example, in the 
heat of moment, people say extreme things, causing deep 
pain and hurt in others.
If we choose to persevere just a little bit more, we can avoid 
hurting others much of the times. Perseverance also makes 
loving others possible. Love makes perseverance possible. If 
we fail to persevere, then that is the limit of our love. True love 
leads to perseverance even in difficult times. 
Perseverance is key to many blessings. Perseverance is key to 
living a life that is abundant and fruitful. Those who do not 
persevere will not be able to enjoy good harvest. But those 
who do will do great things. Perseverance is embracing the 
present suffering in the hope of future joy. 
Trials in our life teach us how powerless we can be while how 
powerful our God is. When we overcome trials through per-
severance, we will be mature and complete.

인내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Perseverance is Key to Bless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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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3313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
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
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
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
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
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
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들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
하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벗어남을 강조합니다. 
또한 믿음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것, 즉 사람이 아무리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이 행위로 증명되지 않
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새463장(통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앙을 행위로 
증명하는 사람
Showing Our Faith 
Through Deeds

야고보서 2:14-26

야고보서 James
2장

28
화 Tue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35134



Reading insight  

14 What good is it, my brothers, if someone says he has faith 
but does not have works? Can that faith save him? 
15 If a brother or sister is poorly clothed and lacking in daily 
food, 
16 and one of you says to them, “Go in peace, be warmed and 
filled,” without giving them the things needed for the body, 
what good is that? 
17 So also faith by itself, if it does not have works, is dead. 
18 But someone will say, “You have faith and I have works.” 
Show me your faith apart from your works, and I will show 
you my faith by my works. 
19 You believe that God is one; you do well. Even the de-
mons believe--and shudder! 
20 Do you want to be shown, you foolish person, that faith 
apart from works is useless? 
21 Was not Abraham our father justified by works when he 
offered up his son Isaac on the altar? 
22 You see that faith was active along with his works, and 
faith was completed by his works; 
23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that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to him as righteous-
ness”--and he was called a friend of God. 
24 You see that a person is justified by works and not by faith 
alone. 
25 And in the same way was not also Rahab the prostitute 
justified by works when she received the messengers and 
sent them out by another way? 
26 For as the body apart from the spirit is dead, so also faith 
apart from works is dead.

James points out that showing favoritism to people based 
on their looks is forbidden and violates God’s law of love. He 
also teaches that faith without deeds is dead faith no matter 
how much one may confess one’s faith with words. 

James 2:14-26

행함 없는 믿음은 왜 그 자체가 
죽은 것인가요? (2:14-17)
Why is faith without deeds 
dead faith? (2:14-17)

아브라함과 라합이 보인 의롭다
함 받은 행위는 무엇인가요? 
(2:12, 25)
What did Abraham and Ra-
hab do that were credited to 
them as righteousness? 
(2:12, 25)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3513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용석(TX)
가나연합감리교회, 박주섭(V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독일이 낳은 최고의 서정 시인인 릴케(R.M.Rilke)가 아직 무명이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늦은 저녁 공원 곁을 지나가는데, 울타리에 
기대앉아 통행인들에게 구걸하는 노파가 있었습니다. 릴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 노파에게 동전을 주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져 보았지만 
자신도 가난한 처지인지라 주머니엔 동전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릴케는 화단에 피어 있는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동정어린 마
음으로 노파의 무릎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불행과 슬픔의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 보지 못하고 살아온 노파는 한
없는 감동으로 몸을 떨면서 자신을 한 인간으로 대우해 준 젊은이의 
손을 붙잡고는 그의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파는 장미꽃을 들고 공원을 천천히 떠나갔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을 받은 노파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노파에게는 새로운 삶을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릴케가 가졌던 사랑의 마음은 오늘도 소외당하
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스
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There is a story about Rainer Maria Rilke, a world renown Ger-
man-language poet. One day he was walking alongside a park 
when he came across an old woman begging on the street. 
He wanted to give her some money but, since he was poor 
himself, he didn’t have any money to give. 
So, instead of money, he took a rose from a nearby garden 
and placed it on the woman’s lap. This woman who had lived a 
difficult and lonely life was so moved by this gesture of kind-
ness and compassion that she took his hand and kissed it. 
Soon thereafter, this woman left the park with a rose in her 
hand. 
Although she did not receive any money from him, his act of 
small kindness changed her life. In his care and kindness, she 
discovered a new life. The heart of kindness and compassion 
that Rilke shared with an old woman is the heart of Jesus 
Christ that we as believers have been called to share with 
others who may be alienated in our society today. 

믿음이 행함이라는 짝을 만날 때 
When Faith Meets Deed

13713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3713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
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
기 때문이라

4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
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
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
느냐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
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
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
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
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
리라

성도들의 삶의 원칙과 모습에 대해서, 또한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
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를 받아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교훈
했습니다. 인간의 정욕은 온갖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
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374장(통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욕심을 비우고 
겸손으로 채우자
Let go of the desires 
and be humble

야고보서 4:1-10

야고보서 James
3-4장

29
수 W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39138



Reading insight  

1 What causes quarrels and what causes fights among you? 
Is it not this, that your passions are at war within you? 

2 You desire and do not have, so you murder. You covet and 
cannot obtain, so you fight and quarrel. You do not have, be-
cause you do not ask. 

3 You ask and do not receive, because you ask wrongly, to 
spend it on your passions. 

4 You adulterous people!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5 Or do you suppose it is to no purpose that the Scripture 
says, “He yearns jealously over the spirit that he has made to 
dwell in us”? 

6 But he gives more grace. Therefore it says,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7 Submit yourselves therefore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8 Draw near to God, and he will draw near to you. Cleanse 
your hands, you sinners, and purify your hearts, you dou-
ble-minded. 

9 Be wretched and mourn and weep. Let your laughter be 
turned to mourning and your joy to gloom. 

10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exalt you. 

James teaches about the life-governing principles for believ-
ers. The life of a believer is to be ruled by heavenly wisdom 
rather than earthly wisdom. Earthly desires are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For this reason, believers are exhorted to let go 
of the earthly desires and submit to the reign of God.

James 4:1-10

욕심과 정욕으로 인한 세가지 결
과는 무엇입니까? (4:1-4)
What are the three conse-
quences of earthly desires 
and envy? (4:1-4)

겸손이 가져다주는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4:6-10)
What is the fruit of humility in 
life? (4:6-10)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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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 민권홍(VA)
새빛교회, 김은관(V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어느 여행객이 폴란드의 유명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방문객은 랍비
의 집이라는 것이 단칸방에, 가구라고는 달랑 책상과 긴 의자뿐이었습
니다. 방문객이 물었답니다. “랍비여,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형제의 가구는 어디에 있소?” 방문객은 어이없다는 표
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가구가 어디에 있느냐니요? 전 그저 여행 중
이지 않습니까? “랍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다오.” 
탐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다가 망합니다. 탐욕 때문에 기도응답의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탐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
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되어야 할 사람(Being)이 먼저 
되면, 가져야 할 것을 소유하는 것에는(Having)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동문과 같습니다. 멀리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
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기적의 
문, 축복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적을 일
으키는 사람이 되기보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
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다.” 

A tourist traveling in Poland visited a prominent Rabbi. When 
he went to visit the rabbi, the rabbi had no furniture at his 
home other than a desk and a tall chair. So the tourist asked 
the Rabbi, “Rabbi, where are your furniture?” Rabbi responded 
by asking him a question, “Where are YOUR furniture?” Puz-
zled by Rabbi’s questions, the tourist responded by saying “I 
don’t have any furniture. I am a traveler.” Rabbi smiled and 
said, “So am I.” 
People quarrel because of the desires in them. Their prayers 
go unanswered because of the desires in them. Because of 
their desires, they go far away from God. But our God still 
wants grant us grace and God grants grace to those who are 
humble. There is a saying, “Become a being first, then you will 
not have trouble having.” 
Humility is like an automatic door. Far away from the door, 
nothing happens. But when we step closer to the door, the 
door will automatically open. Similarly, when we take the step 
of humility, the door of blessings and miracle will open in our 
lives. Luther once said, “I would rather obey than work mira-
cles. The greatest faith is obedient faith.”

겸손은 자동문과 같다 
Humility is Like an Automatic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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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4114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September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
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
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
느니라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
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부자들의 악행을 신랄하게 비
판하며,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재림의 소망을 품도록 권면합니
다. 최종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언급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음을 선언합니다. 미혹 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잘못된 길에
서 돌아서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크게 칭찬함으로써 글을 맺고 있
습니다.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너희는 기도하고 
찬송할지니라
Pray and Sing 
Songs of Praise

야고보서 5:12-20

야고보서 James
5장

30
목 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43142



Reading insight  

12 But above all, my brothers, do not swear, either by heaven 
or by earth or by any other oath, but let your “yes” be yes and 
your “no” be no, so that you may not fall under condemna-
tion.

13 Is anyone among you suffering? Let him pray. Is anyone 
cheerful? Let him sing praise. 

14 Is anyone among you sick? Let him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let them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15 And the prayer of faith will sav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he 
will be forgiven. 

16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
teous person has great power as it is working. 

17 Elijah was a man with a nature like ours, and he prayed 
fervently that it might not rain, and for three years and six 
months it did not rain on the earth. 

18 Then he prayed again, and heaven gave rain, and the earth 
bore its fruit. 

19 My brothers, if anyone among you wanders from the truth 
and someone brings him back, 

20 let him know that whoever brings back a sinner from his 
wandering will save his soul from death and will cover a 
multitude of sins.

The rich who oppress and extort the poor are severely con-
demned while the believers are encouraged to be patient 
in suffering until the Lord’s coming. Finally, James teaches 
about the power of prayer. He declares that there is power in 
prayer of faith. He ends the letter with a praise for those who 
turns a sinner from the errors of their way. 

James 5:12-20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
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5:13)
What should the one who is in 
trouble do? And what should 
the one who is happy do? 
(5:13)

신앙의 삶 속에서 ‘기도’가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benefit of prayer 
in a believer’s lif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4314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가연합감리교회, 최윤석(VA)
알링턴한인교회, 류영성(V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꼭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대로는 아닐 수
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과 뭐든지 하신다
는 것은 다릅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기도하냐 구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데,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구요? 왜냐하면, 기도는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곳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체온, 그 숨
결,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
을 나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
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God may not always answer our prayers according to what we 
ask and desire. To say that God can do anything is different 
from saying that God does everything.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can do but should not do. If so, one may ask 
why we should pray if God will not do everything that we ask. 
One thing we need to understand is that prayer is not placing 
an order with God.
Prayer is communication. Through prayer, we meet with God. 
Through prayer, we discern God’s will for us. When we pray, 
we spend time with God and so we also get to know God 
when we pray. We come to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God’s love for us when we pray. God is most close to us when 
we pray. That is why we pray. 
When we pray, God draws closer to us, shares with us God’s 
heart, and we are united with God. We are nothing if we don’t 
pray. We need to pray to be people of faith.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We live by pr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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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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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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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 | 디모데후서 1:1-5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 히브리서 4:14-16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그 날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 | 히브리서 10:19-25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 야고보서 5:7-11 

2021년 9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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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 

새314장(통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369장(통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는 질문1

‘모태신앙’의 경우 조부모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적인 가문의 유산이 있다면, 혹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영향을 받은 신앙의 선배나 어르신들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함께 나
누어 봅니다. 

본문 이해2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디모데후
서는 ‘바울의 유서’라고 합니다. 누구든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무게가 느껴지고 진심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생의 마지막 시간에, 즉 사람이 그리운 그 시간에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딤후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혈육적으로
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으며, 복음증거의 사역에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은혜로운 연결 고리가 있습
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이어지는 본받음의 고리입니다. 이 선한 본받음
의 고리는 모든 사람에게 자랑이고,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순환의 고리
입니다. 
‘조상 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3절)라는 말은 내 신앙이, 나 혼자 이룬 것이 아니고, 조상 적부
터 전통적으로 전해 계승되어 오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자기 스스로 가진 
믿음이 아닙니다. 먼저는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전해 내려옴을 통해 얻어진 믿음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신앙’ 입니다.
이런 선한 본받음의 고리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디모데후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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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그의 아들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연결 고리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이어가는 연
결고리가 든든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무
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3

1.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으며, 디모데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 5절)

2.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먼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5절)

삶 속으로4

1.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보다도 부모가 제대로 되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제대로 자
랍니다. 그 부모에 그 자녀입니다. 신앙의 부모로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까? 

2.	�신앙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더 귀한 믿음의 선배들
을 본받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까?

암송 구절 - 디모데후서 1:5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
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녀와 나눔6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본보기가 됩니까? 엄마, 아빠의 어떤 모습이 신앙의 좋은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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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히브리서 4:14-16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새453장(통508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새412장(통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는 질문1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승리할 수 없고,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 내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 승리한 은혜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2

지금 세상이 황폐해져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마음이 황폐한 것입니다. 걸핏하면 
기분 나쁘고, 걸핏하면 짜증나고, 걸핏하면 낙심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임하면 됩니다. 
믿음이란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수용해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가는 힘입
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현재의 것만 가지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
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길을 각각 다 다르게 만드셨기에 축복 유무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다른 길을 찾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
십시오. 사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심정을 잘 알아줄 분은 없습니다(15절). 약점이 있고 죄와 허물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
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한마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와 주시는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누구를 
도와준다고 다 좋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에 필요한 도움이 있고, 어른 때에 필
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잘 아시기에 가장 필요적절한 때에 꼭 맞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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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자존심을 내세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면 잠깐 못나 보일 수 있지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못나게 됩니다. 은혜를 구하면 사람
은 못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의 비결은 의외로 쉽고 가까
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문제는 해결(解決)
되기 전에 이미 해소(解消)됩니다. 

본문 이해2

1.	대제사장으로 서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고 있습니까? (15절)

2.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6절)

삶 속으로4

1.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
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곧 죽을 것 같
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겸손하면 반드시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자기 것이 되게 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
라 돕는 은혜’ 라는 말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금방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가져야 할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히브리서 4:16 5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녀와 나눔6

엄마, 아빠가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이해하시니까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때
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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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히브리서 10:19-25 

그 날이 가까울수록 해야 할 일 

새542장(통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새430장(통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는 질문1

최근에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준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일이 있다면 함께 나
누어 봅시다. 격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란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안위하다, 위로해 주다, 돕
다, 용기를 불러일으키다’ 란 뜻이 있습니다. 남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것이 그날이 가까울
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이해2

성경을 보면 격려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 중에 21권이 편지
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지는 완전 위로의 편지요, 격려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만
나면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도바울이 격려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
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격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격려가 됩니다. 귀로 들어 주고, 눈으로도 들어 주어야 합니다. 힘든 
삶을 꾸려가는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마음의 귀로 진지하게 들어 주는 겁니다. 
두번째는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분들을 만
나면 깊이 대화할 시간은 없지만 그 분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로 믿습니다. 눈에 눈물이 글썽 걸입니다. 옆의 분 손을 잡아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친절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도와주
고 돌보아 주는 것, 대화하는 것, 편지 쓰는 것, 연락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 입니까? 바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이 다가올수록 부름 받은 우
리가 감당해야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날이 가까워올수록 서로 격려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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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회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찬양대원들 간에 
서로 위로 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노래 좀 못한다고 눈치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속회나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서로 덮어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면 
그 모임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늘을 땅에 심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감사와 사랑
의 구체적인 방법이 곧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서 선행을 찾아서 격려하십시오. 서로 작
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
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속으로3

1.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23절)

2.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감당해야 할 신앙의 덕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4-25절)

삶 속으로4

1.	�우리들이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더 나아가 교회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섬김은 어떤 것들입니까?

2.	�공동체의 평강이 복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평강이 임합니다. 공동체의 복과 평
강을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히브리서 10:24 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녀와 나눔6

누군가 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신다면 여러
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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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야고보서 5:7-11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새440장(통377장) 예수 따라가며
새315장(통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450장(통376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여는 질문1

‘조급증(躁急症)’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앓아본 적이 없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
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본문 이해2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한계를 경험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입니까? 욥기 마
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고 했습니다(욥 42:10). 욥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
께 음식을 먹으며 그를 위로하였다고 했습니다(욥 42:11). 그리고 하나님은 욥에게 장수의 복까
지 주셔서 욥은 백사십 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사 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욥 42:16). 
이것이 죽음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견딘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11절) 본문에는 우리 시대와 대부분의 사
람들의 마음가짐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다”
는 말입니다. 7절과 8절에서 이 말은 “길이 참는다”로 되어 있고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래 참음”
은 ‘참는다는 것’ 외에 ‘자신을 모두 포기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결
과가 나타나기까지 참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인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짓누르는 삶의 상황에서도 그 아
래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건물 더미가 무너져 그 아래 깔려 있
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어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참아야 할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 보라 심판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으므로 참고 인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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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셔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것들이 심판을 당하고, 여러분
은 자신이 참고 견딘 것의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농부처럼 인내하십시오! 선지자처럼 인내하십시오! 욥처럼 인내하십시오! 그리하여 주
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
러분의 인내에 상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으로3

1.	성도는 언제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십니까? (7-8절)

2.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3.	�인내하는 자의 복을 욥이 말년에 받은 복에 견주어 말씀합니다. 욥이 받은 말년의 복이 무엇입니
까? (참고: 욥 42장)

삶 속으로4

1.	�성도가 참고 인내해야 하는 시간은 ‘주님의 재림까지’ 이며,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주의 강림
이 가깝다’(8절)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내와 버팀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
니까?

2.	�한편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곧 ‘죽을 때까지 참으라’ 즉, 죽을 정도, 아니 죽더
라도 참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내와 참음의 한계는 어디에까지 미쳐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암송 구절 - 야고보서 5:8 5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

자녀와 나눔6

인내하는 것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최근에 참고 인내했던 일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
로 인내하고 참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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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2 Timothy 1:1-5 

The God I serve, 
just as my ancestors did

Opening Question1

Please share if you are a “Cradle Christian” with a religious heritage passed down from 
your grandparents or parents. Also share if you have memories of seniors or elders who 
impacted your faith journey in a church.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Of all Paul’s epistles, 2 Timothy is the last. Therefore, it is often said that the epistle of 2 
Timothy reflects “Paul’s last wishes.” Anyone’s last words tend to add to their weight and 
sincerity. Paul writes to Timothy, his beloved son of faith, at the end of his life, when he 
missed Timothy most.
2 Timothy 1:2 says, “To Timothy my beloved son.” There is no blood or biological rela-
tionship between Paul and Timothy. However, Timothy was the son Paul gave birth to by 
faith. Timothy met Jesus Christ through Paul and became a great partner in the ministry 
of witnessing the gospel.
Paul calls Timothy “my beloved son Timothy,” and that is a gracious link. It is a link in the 
cycle from Jesus to Paul and from Paul to Timothy. Everyone boasts of this link as a good 
example, which is a virtuous cycle that reveals the glory of God and a virtue of the church.
The phrase “the God I serve with a clear conscience, just as my ancestors did”(1:3) means 
that my faith is not alone, but that it has been passed down traditionally from ancestors. 
Timothy’s faith is not his own faith. First of all, it is the faith that has been handed down 
from his mother and maternal grandmother. It is “the faith that inherits the tradition.”
This link of being a good example can be seen in Abraham, Isaac, and Jacob. It is a beauti-
ful link of faith from Abraham to his son Isaac, from Isaac to his son Jacob, and from Jacob 
to his son Joseph. I hope that the connection that keeps faith in this way is strong in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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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s as well.
It is most important to imitate people of good faith in our spiritual life and in our church life. 
I hope that members of the faith community will become a model of faith for those who 
become believers for the first time and have grace to stand on God’s blessing by imitating 
seniors of mature faith.

Into the Word3

1.	Who is Timothy according to Paul’s introduction, and how does Paul express his faith? (1:2, 5)

2.	From whom did Timothy’s faith first come? (1:5)

Into our Life4

1.	�Children will naturally grow up to be good persons when parents live honorably rather 
than any other method to teach their children. Children imitate their parents. What is 
the proper way to act as a parent of faith?

2.	�In the community of faith, how is it appropriate to act as an example of faith to new be-
lievers and to imitate seniors of mature faith?

Memory Verse - 2 Timothy 1:55

“I am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a faith that dwelt first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your mother Eunice and now, I am sure, dwells in you as well.”

Sharing with your children6

Have your mom and dad positively influenced you in your faith walk? In what ways have 
your mom and dad contributed to your spiritual life?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2 Timothy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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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Hebrews 4:14-16 

Let us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Opening Question1

I believe that no one in this world can flourish without God’s grace, and that there is no one 
in this world who doesn’t need God’s grace. It is the power of faith that prevents difficult 
and challenging circumstances from swallowing up my soul. Please share the moments 
of grace in your life when you triumphed through faith.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People say we have a dilemma because the world is now desolate. But the real problem 
is that their minds are devastated. They often feel anxious, at times irritated, and at times 
discouraged. How can you control those minds? God’s grace is needed to come to those 
hearts.
Faith is the power to evolve into newer creation by wisely accepting the shortcomings of 
life by the grace of God. If you are disappointed, resentful, and frustrated with only the 
current situation you can see, it is not true faith. God has made people’s paths different, 
so you shouldn’t be quick to judge whether or not you are blessed. The important thing is 
to go your own way silently, relying on God’s grace.
Whenever you are in trouble in your life, don’t look for another way. The more troubled you 
are, the more you need to hold onto Jesus and look to Jesus. In fact, no one understands 
our weaknesses better than Jesus(4:15). Even if we have weaknesses and sins and 
transgressions, we must boldly come before the throne of grace. Verse 16 says,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God’s helping hand is available “in our time of need.” The phrase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means grace to help us with what we need most at the mos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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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Hebrews 4:14-16 

time. Just because we help someone blindly doesn’t mean that it’s good. Just as you 
have the help you need as a child, you have the help you need as an adult. God knows that 
very well, and He is giving you the right help when it is most needed.
One of the greatest sins a person commits is not seeking God’s favor because of pride. If 
you ask for grace, you may look foolish for a moment, but if you don’t ask for grace, you’ll 
be stupid for a lifetime. When you ask for grace, you may look foolish, but God sees it with 
pleasure. Therefore, the secret to solving the problem is surprisingly easy and handy. That 
is “seeking grace.” With the grace of God, the problem will disappear before it is solved.

Into the Word3

1.	 What kind of person is Jesus as high priest? (4:15)

2.	 What is the justification for boldly advancing to the throne of grace? (4:16)

Into our Life4

1.	�The Lord is the one who can give us the most appropriate grace, because Jesus knows 
all our circumstances and standing. We may have trials that are sometimes extremely 
challenging. What should we do at such a time?

2.	�If you are humble, you will surely receive grace, but you need patience to make that 
grace yours. The phrase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also means that it is not 
given as soon as you want, but in God’s time. What is our attitude to obtain such grace? 

Memory Verse -Hebrews 4:165

“Let us then with confidence draw near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Sharing with your children6

Mom and Dad understand your circumstances best, so tell them everything. Then they will 
give you the best when you need it most. The same is true of Jesus. So what do you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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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Hebrews 10:19-25 

Things to do as the day of 
his return draws near

Opening Question1

If you have recently encouraged others or received encouragement from others, let’s 
share that with each other. Encouragement is the word “parakaleo” in Greek. This means “to 
be comfortable, to comfort, to help, to inspire courage.” Encouraging others is what we 
need to do as the day of his return draws near.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The Bible reports many stories of encouragement and compassion. In the New Testament, 
21 out of 27 books are written as letters. These letters are words of consolation and en-
couragement. Apostle Paul writes a letter of encouragement to those who are persecuted 
while believing in Jesus in the early church. “God is with you. Don’t worry. Don’t be afraid.”
The Bible teaches many ways to encourage. The first is to listen. Listening with interest will 
encourage people. Also listen with your ears and with your eyes. It is to listen attentively to 
the stories of loved ones who are going through a tough time through the ears of the heart.
The second is to hold them. There are difficulties in most people’s lives. When I meet 
such people, I may not have time to talk deeply, but I hold on to his or her hand. Then I be-
lieve wonderful and mysterious things will unfold. Tears form in their eyes while holding 
their hand. Ministry will arise if we have a heart of compassion with genuine love.
The last thing is to give. It is said that the giver is blessed. It is to show kindness. There are 
many ways to help and care for people: to communicate, to write letters, to keep in touch.
When is “that day?” It means the day when the Lord returns. As that day approaches, 
what is the mission we are called for? As the day gets closer, God asks us to encourage 
each other. When we encourage each other, people begin to gather. When we comfort 
and love each other, we come together. Then the church will be revived.

161160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Hebrews 10:19-25 

Church meetings are not gatherings for the sake of meetings. It is a gathering to practice love. 
Please comfort and encourage each other within the choir. If you criticize someone because 
he or she can’t sing, no one will join the choir. The same goes for small group meetings. If you 
hold, comfort, love, and encourage each other, the gathering cannot but grow in number.
Our mission is to plant the heavens in the earth. It’s about being grateful and loving. The 
specific way of expressing gratitude and love is to encourage. Find people’s love, find 
their good contribution, and encourage them. Please thank each other even for a small 
thing. This is the way to pave the way for the Lord to return. Say hello to the person next to 
you. “Thank you. you have done a good job, I love you.”

Into the Word3

1.	What kind of person is Jesus in today’s text? (10:23)

2.	�What are some of the virtues of faith that we have to honor as the end draws closer? 
(10:24-25)

Into our Life4

1.	�What are the most important services we must offer in the faith community as a mem-
ber of a church called by Jesus?

2.	�The peace of community is a blessing. Peace comes in loving and encouraging each 
other. What are some of the things we must do for the welfare and peace of our com-
munity?

Memory Verse - Hebrews 10:245

“And let us consider how to stir up one another to love and good works”

Sharing with your children6

How do you feel when you receive praise and encouragement from someone? How 
would you feel if Jesus prais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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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James 5:7-11

Blessed are those who persevere

Opening Question1

There is a disorder called “Hot Temper.” Most people have experienced this breakdown. 
Let’s share our own experiences.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What was the closure given to Job, who experienced the limits of human suffering? 
In the last chapter of Job, it is said that God ended Job’s plight and gave him twice as 
much as all previous possessions(Job 42:10). All of Job’s brothers and sisters, as well as 
those of whom he had known before, came and comforted him by eating with him in his 
house(Job 42:11). God even gave Job the blessing of longevity, he lived a hundred and 
forty years and saw his son and four generations of grandchildren(Job 42:16).
This is the blessing of those who have endured things even worse than death. Therefore 
today’s text conclusively says, “We give great honor to those who endure under suffer-
ing”(5:11). The text repeats the words that somewhat contradict the attitude of most 
people in our time. It is “to be patient” which is repeated three times in verses 7 and 8.
Verse 10 states “For examples of patience in suffering, look at the prophets who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Patience in suffering” used here means “to give up all of your-
self” more than “to endure.” It also means to be patient until some purpose or result is 
achieved.
In verse 11, there is the phrase “endure under suffering.” This means to survive and per-
severe to the end underneath the stressful life situations. In other words, even if a build-
ing collapses and you are trapped underneath it, you are asked to persevere to the end.
The reasons for the believers to be patient can be found in verses 8 and 9; “the Lord’s 
coming is near…look, the Judge is standing at the door!” These words mean tha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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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James 5:7-11

must be patient and endure because the coming of the Lord, who will judge with justice, 
is near. Those who have troubled you will be judged when the Lord arrives, and you will be 
rewarded for your perseverance.
So be patient like a farmer! Be patient like a prophet! Be patient like Job! You will see with 
your own eyes that the Lord judges those who make you struggle so hard. You will expe-
rience God who rewards you and blesses you for your patience.

Into the Word3

1.	How long do we have to endure and what are we waiting for? (5:7-8)

2.	What should be imitated from the prophets who spoke in the name of the Lord? (5:10)

3.	�The blessings of those who endure are compared to those of Job’s later years. What 
was the blessing of Job’s later years? (Reference: Job 42)

Into our Life4

1.	�The duration that the saints must persevere is “until the Lord’s Second Coming.” Even 
though we do not know when that will happen, verse 8 says, “the Lord’s advent is 
near.” So what do you think your attitude of patience and self-control should be?

2.	�On the other hand, the words about being patient until “the advent of the Lord” means “to 
be patient until death,” that is, to be patient even if you die. To what extent do you think 
the limits of the tolerance and patience of the saints must extend?

Memory Verse - James 5:85

“You also, be patient. Establish your hearts, for the coming of the Lord is at hand.”

Sharing with your children6

Is it easy or difficult for you to be patient? Have you ever been patient with something re-
cently? How have you been patient and persis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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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y  n a m e  i s  T e m b a 
Nkomozepi and I have served 
as a missionary at the Mujila 
Fa l ls Agr icu lture Center 
in Zambia since 2017. Our 
center’s mission is derived 
from John 10:10b,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that they may have it more 
abundantly.” (NKJV) We run a 
small farm and promote rural 
development by supporting 

small income generating projects in our local communities.
One such project is our Lima Yimu (“One Lima”) project. The women 

enrolled in the project harvested their soy beans and we bought the beans 
they wanted to sell. I am hopeful that Mujila Falls is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in empowering the community, one small step at a time, a quarter 
of a hectare (“lima”) at a time. One farmer planted about 26 pounds of seed 
and harvested more than 220 pounds of beans!

Recently, we had a consultative meeting with church leaders and 
representatives of our local communities. During the meeting, we heard 
several testimonies about the ways our work has improved lives and brought 
the joy of the Lord.

The leader of Kafwali Village, Kamwandi, was grateful for how Mujila 
employs and trains local workers and pays decent wages. He also talked 
about the Mama Roxanne Day Care Center here at Mujila Falls, which 
provides free preschool education to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4 and 
6. Another village leader thanked us for sending the two facilitators of the 
daycare center, Angela Kanchinyi and Elijah Taulosi,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College part-time. The leader of Chiyengi Village was grateful for 
the free eggs and milk that we provide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5. The 

M I S S I O N A R Y 
O F  T H E  M O N T H

Temba Nkomozepi, a missionary from Zimbabwe serving in 

Zambia with Mujila Falls Agriculture Center, with his wife, 

Angela, and their son, Lungile Elston. 

PHOTO: TEMBA NKOMOZ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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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leaders also requested that the mission go further to reach out to more 
people by building a school or hospital.

I am grateful for all the supporters who have helped us accomplish so 
much in this remote area of Zambia. What was meant to be an agriculture 
initiative has become a holistic approach to ministry. The mission and the 
community have grown and learned from one another.

I have also grown with my work. I married two years ago and my 
wife, Angela, and I were blessed with a son late last year. As a father and 
missionary, God has equipped me with skills and connections and put me in 
a position of great responsibility. In both my personal and missionary roles, I 
find that I am required to do more than I can do alone, and I am blessed with 
the support of my loving wife, friends, family and others who serve God.

My work brings joy to me and 
has helped me to f ind purpose 
t hrough ser v i ng ot hers . I  am 
encouraged by the John Wesley 
quote: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s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ever 
you can.” Imagine how much more 
we could do with others if we all 
lived by these words.

Dr. Temba Nkomozepi, from Zimbabwe, serves as an agriculturist with 
Mujila Falls Agriculture Center. He holds a Bachelor of Science degree in 
agriculture from the United Methodist-related Africa University in Mutare 
and a master’s degree and Ph.D. in agricultural civil engineering fro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 Daegu, South Korea.

Contact Info: tnkomozepi@umcmission.org

Two women from Minyanya (about 31 miles 

away) cycled and walked for more than 10 hours 

one way to buy eggs from Mujila Falls Agriculture 

Center. A Mujila staff member assists with 

packing the eggs. � PHOTO: TEMBA NKOMOZ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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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귐의 기도

마음의 
뉘우침으로 
충분하지 
않다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회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첫째, 회개는 ’돌아섬’이라
는 뜻이다. 이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
람이 그분께 돌아서는 것을 가리킨다. ‘회개’라
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는 180도 방향 전환
을 뜻한다. 누가복음 15장 ‘은혜로운 아버지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슈브’의 의미를 
잘 전해준다.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
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다. 15:17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되
어 있다. 이것이 회개다.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는 이런 의미였다. 하나
님께 돌아서라고 요청하셨다. 

둘째, 회개는 ‘뉘우침’이라는 뜻으로도 쓰인
다.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뉘우침’이라는 의미
가 강하다. 뉘우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
물을 흘리는 행동이다. ‘회개 기도’라고 할 때, 
회개는 이런 뜻이다. 이 회개는 반복되어야 한
다. 자신의 삶에서 중대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회
개 기도다.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
못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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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 기도는 중요하므로 그것에 대해 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한국 교회에
는 회개 기도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회개 기
도는 지은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
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한다. 즉 ‘회개 기도’
라는 동전을 넣고 ‘용서’라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나 역시 이러한 ‘용서 메커니즘’ 때문에 상당히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
는 그것이 꽤 편리했다. 아무리 죄책감이 크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말끔히 씻어낼 수 있으니 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기도가 효력 있
는 것인지 의심이 생겼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정말 자동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놀
라운 은혜가 아닌가’라는 말로 설득했지만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다. 

회개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책감이 드는 행동에 대해 세심히 검
토해야 한다. 그 행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호한 도덕률이나 교리의 잣대로 판
단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면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자칫 자기를 합리화
하기 쉬우므로 이 일은 반드시 기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비판해 보고 통곡해야 할 문제라고 결론이 나
면 다윗처럼 즉시 보좌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어야 한다. 시편 51편은 회개 기도
의 전형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우리가 보통 회개 기도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기도
가 그다음에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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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이는 다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바꾸어 달라는 청원이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정도로 약해진 자신의 영성을 뼈아프

게 확인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한다. 이
런 점에서 회개 기도는 영적 수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거나 그 빈도를 점차 줄여 간다. 반면 단순히 용서
를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수없이 반복한다. 그리고 마침내 반복
되는 참회 기도에 스스로 권태로움을 느끼고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용서 메커니즘에 깊이 빠지게 되면 죄에 대한 응
분의 대가를 회피하려는 태도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잘못이건 하나님의 용서만 있
으면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웃이 받은 상처와 손해에 대해 아
랑곳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빙자해 부정직한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일침을 가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미 7:9)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첫째, 잘못에 대한 대가
를 당당히 받아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징벌이 사랑의 표현임을 믿어야 한다는 점
이다.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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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
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거스틴이 말한 ‘행함의 죄(즉 죄를 행하는 잘못)에서 해방되
는 것만으로도 영적 해방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그 정도라 해도 상당한 수준에 이
르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엡 4:13)’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행함의 죄’에서 벗어난 후 ‘행하
지 않은 죄’(즉 선을 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뒤집어 말하
면 죄를 범하는 부족함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헌신해야 한다
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영성이 깊어짐
에 따라 회개 기도는 행한 죄에 대한 참회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지 못한 잘못에 
집중해야 한다. 

톨스토이는 선행이 ‘만족’이 아니라 ‘기쁨’을 준다고 말한 바 있다. 진실하게 선
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선행의 요청을 느끼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
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이것이 참회 기도가 깊어지는 이유다. 이 참회 기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
는다. 선행을 통해 신령한 기쁨의 맛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쁨은 스스로를 소
중한 존재로 느끼게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행실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교
만해지는 법이 없다. 이것이 영성의 신비다.

올바른 회개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정화시키며 새로운 열정으로 불타
오르게 한다. 회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기도하면 그것을 통해 놀라운 영적 진
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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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광야를 읽다 8

광야를 지나면서도 
누릴 수 있는 메누하(안식)

Ⅰ 광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 오아시스다. 오아시
스에 가면 샘이 있다. 그리고 종려나무들이 있다. 사막에 오아
시스가 없다면 누구도 그 사막에 들어갈 수 없다.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사막을 지나는 모든 사람
들의 다음 목적지는 똑같다. 오아시스다. 사막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
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있다. 오아시스다. 빨리 오아
시스에 도착해서 쉬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시편 23편의 양들은 광야에 산다. 광야에 무슨 푸른 초장이 있겠으
며 쉴만한 물가가 있겠는가? 그런데 목자는 광야 어디에 물이 있으
며 풀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해간다. 이
런 곳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바로 오아시스다. 

171170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양들은 꼴을 배
부르게 먹고 눕는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시 23:2). 양들은 까
다로운 짐승이라서 잘 눕지를 않는다. 배가 부르고 날파리들이 괴롭
히지 않고 이리나 늑대가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않고 목자가 옆에 있
어줘야만 비로소 자리에 눕는다. 양들이 누워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를 ”
안식“이라고 부른다. 

목자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시 23:2)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한
다. 쉴만한 물가는 물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가 아니다. 경치 좋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쉴만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메누하
(menucha)로서, 안식을 뜻한다. 

정착할 곳이 없으면 불안하다.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다. 안정감을 
느낄 수 없다. 쉼을 얻을 수 없다. 정착, 안전, 안정을 포함하는 단어
가 바로 메누하다. 이렇게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메누라하
고 한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정처 
없이 유리 방황하며 불안하게 살았다. 이런 상태와 반대되는 것을 메
누하라고 한다.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방주다. 노아에게 방주가 없었다고 해보
라. 노아의 가족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노아를 구원해 준 것은 방주
였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안
전할 수가 있었다. 노아 가족은 방주 안에서 메누하를 누렸다. 노아
라는 이름과 메누하는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정착하다. 머물다. 쉬
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베들레헴에 10년 넘게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새롭게 정착해
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 메누하를 찾아 나오미의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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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압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늘같이 의지하고 살던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다. 메누하를 잃게 된 것이다. 그러자 나오미가 고향
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메누하를 얻기 위해 새로
운 남편을 찾아 떠나라고 권한다(룻 1:9, 우리 성경에서는 메누하를 
위로로 번역했다. 좋은 번역이 아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다. 나오미는 룻이 어떻게 메누하를 얻을 수 있을지 
걱정한다(룻 3:1).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메누하(안
정, 안식)를 찾게 된다. 룻기에는 메누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
게 다시 메누하를 찾게 되는가 하는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메누하(안식)를 누릴 수 있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다.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교회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통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너
끈히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 

Ⅱ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
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

키라 하느니라”(신 5:15). 
이 구절은 출애굽과 이집트에서 종살이 그리고 안식을 연관시키

고 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은 죽어라고 일만 했다. 일만 하다 
죽었다. 쉼이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쉬다가는 맞아 죽는다. 그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다. 출애굽 시켜 주셨다. 출애굽 하면
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지유민이 되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쉴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들을 쉬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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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감시하는 감독자들에게서 해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른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구원 사건을 통해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안식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동해
야 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비록 노예처럼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광야에서보다는 훨
씬 많은 메누하(안정된 삶)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
게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메누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
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메누하)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신 12: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
희에게 안식(메누하)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신 
12:10).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며 메누하를 누리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
나안을 주셔서 그곳에서 메누하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
굽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시 95:11, 참조. 히 3:11). 불평 원
망 불신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
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
들의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히 3:18-19).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출애굽 2세대)도 하나
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히 4:8). 사사기가 잘 보여주듯이 가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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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 늘 주변 국가로부터 위협을 받
으며 살아야 했다.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늘 위태위태했다. 메누
하를 누리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다. 이스
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 이유가 메누하를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서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메누하를 누리지 못했던 것
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한 메누하
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
에게 남아 있도다”(히 4:9). 어디서 그런 안식(메누하)를 누리게 되는
가? 히브리서는 하늘나라(천국)에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안식을 누
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에
서의 안식(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임을 경고
하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히 
4:1).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반역하고 불신하면 하나님
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
가기를 힘쓸지니”(히 4:11). 이 땅에 있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쓸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히브리서 3-4
장). 하늘 가나안에서만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다. 

Ⅲ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달콤한 메누하 케이크의 한 조각을 맛 볼 수는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메누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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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릴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쉼과 안정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라“(마 11:28).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라“(요 14:27).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가나안을 사는 
것이고, 가나안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광야를 살게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산다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
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가나안
에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진짜 가나안은 예수님 이시다. 그 가나
안에 들어가면 생명과 은혜와 하늘의 축복과 영생, 기쁨, 사랑과 평
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
가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진짜 가나안
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진
짜 가나안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도 천
상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메누하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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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말시대, 다시 배우는 소그룹 6

가정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
- 속회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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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사회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나의 속 마음을 털

어 놓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속회)는 가정과도 같은 곳이 되어

야 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에 가족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 놓고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소그룹, 속회입니다.

세상의 가족은 결혼과 혈연, 입양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반면 영적 가족은 ‘예수님의 이

름을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속회(소그

룹)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속회(소그룹) 안에서는 ‘예수님

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구원

의 확신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정마다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삶의 방식’입니다. 후손들은 

가풍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가정에도 영적인 가풍이 있습

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

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공동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가정과 같은 소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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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속회(소그룹)의 방향과 원칙인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으

로 무엇일까요?

■ 영혼구원 
하나님의 뜻은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

신 자는 우리 곁의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낙심자 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영

적인 가정인 속회(소그룹)는 영혼구원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속회(소그룹) 사역에 대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속회 공

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사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이고, 둘째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 믿음을 부인하는 이들까지도 포

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39~4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

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곁

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모습으

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체질화된 삶의 방식으로 거룩함을 택하길 기대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3~6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아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179178



■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환경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순간 순간’ 세상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의 환경을 이기며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쉬지말고’, ‘범사’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방식입니다.” 

 -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속회(소그룹)에는 실제적인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코

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만남(교제)을 넘어서 삶을 나누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여 붙들어 세

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속회(소그룹)에 꼭 필요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돌봄입니다.

■ 직고를 통하여 영적인 부분을 돌보아야 합니다.
실천적인 성도의 교제를 위해 웨슬리의 속회(소그룹)에서 활용되었던 것이 ‘직고’입니

다. 직고는 좁은 의미로 ‘스스로 털어 놓음’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넓은 의미로는 ‘영적 책

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 털어 놓음’이라면 ‘영

적 책임’은 고백을 함께 들은 속회원들이 격려와 권면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책임을 다한

다는 뜻입니다. 직고를 통하여 속회(소그룹)는 이렇게 서로의 영적인 부분들을 돌보게 됩

니다.

실제적인 돌봄이 있는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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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14:12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 상호 돌봄을 통하여 서로를 지탱해 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가족들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속회(소그룹)의 교제는 일방적인 관

계가 아닙니다. 상호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속회원(소그룹 구성원)의 삶 속

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속회모임이 구성원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 실제적인 돌봄의 유익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돌봄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돌봄을 지

속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은 네 가지의 유익을 이야기 합니다. 첫째, 우리 가

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여 절망에 머물렀던 시선을 희망으로 돌리게 합니다. 둘째,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파선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합

니다. 셋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넷째, 회복을 통한 기쁨과 위로를 받

게 됩니다. 속회(소그룹)는 이런 실제적인 돌봄을 통해 성화의 완성을 이룰 수 있

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빌레몬서1:5~7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힜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
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181180



Memo

181180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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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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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식 월간 통독성경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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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졍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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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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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영훈, 703-448-1131)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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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진도표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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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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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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